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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정정렬의 단가 <적벽부> 작창법 연구
본 논문은 정정렬(丁貞烈, 1876~1938)의 단가 <적벽부>의 작창법을 
연구한 것이다. 정정렬은 근대 판소리 5 명창 중 한 사람으로 꼽히며 현대
적인 판소리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단가 <적벽부>는 중국의 시인 소식(蘇軾, 1037~1101)의 ｢전적벽부｣
에 정정렬이 곡을 붙인 것이다. 1932년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녹음한 유성
기음반에 정정렬 창으로 실려있으며, 음반 내 곡 설명에 ‘신단가’라 표기되
어 정정렬이 새롭게 작창한 단가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단가 <적벽부>의 작창법을 단락 구성법⋅사설 개작법⋅붙
임새 활용법⋅악조 활용법⋅선율 작법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연구하고 이
들의 유기적인 활용을 통해 이면을 구현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
저 정정렬이 단가 <적벽부>를 작창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단락 구성에는 사설 내용에 따른 문학적 단락을 음악적 단락에 적용하
여 음악적 요소들이 내용 전달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단가 <적벽부>는 내용의 전개에 따라 ‘적벽강’을 주제로 하는 단락 
Ⓐ와 화자의 ‘깨달음’을 주제로 하는 단락 Ⓑ로 나눌 수 있는데, 주제의 변
화를 반영하기 위해 중심음(청)을 달리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사설 개작에는 4⋅4조 운율에 맞춰 한자의 독음과 우리말을 혼용하거나 
뜻을 풀어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장소와 인물에 관한 묘사가 많
은 단락 Ⓐ는 주로 한자의 독음을 살리되 우리말로 토를 다는 방식으로 개
작하였으며 다소 철학적이며 어려울 수 있는 단락 Ⓑ의 내용은 우리말로 
풀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작하여 전체적으로 원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와
전 없이 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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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새는 크게 대마디 대장단과 엇붙임을 사용하되 이를 음악적 기능의 
측면과 내용 전달의 측면으로 활용하였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대마디 대장
단과 엇붙임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중모리장단의 단조로움을 극복하였고 
주서붙임을 활용하여 많은 양의 사설을 신속하게 소화하였다. 내용 전달의 
측면에서는 엇붙임으로 결속력 있는 사설을 연결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
미 단위를 나타내었으며 대마디 대장단과 엇붙임의 대비를 화자의 심상을 
나타내는 데 활용하였다. 
악조의 활용은 변조와 변청으로 나눌 수 있다. 우조 선율에 평조 선율을 
차용하는 형태의 변조를 지속 시간에 따라 일시적 변조, 순간적 변조(방울
목), 영구적 변조로 세분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채로운 선율 
진행과 음색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연스러운 변청을 유도하기 위해 변청 
전·후 악조의 공통 음을 선율 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선율 작법은 우조길과 평조길의 구성음과 음정 관계에 따라 선율을 만
드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우조 선율 작법에는 장2도와 완전4도 음 간격
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평조 선율 작법에는 단3도와 완전4도 음 간격을 주
로 활용하였다. 또한, 단락마다 특징적 선율을 발전 및 반복적으로 사용하
여 단락 내 선율에 통일감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살펴본 정정렬의 단가 <적벽부> 작창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면의 구현’으로 종합할 수 있다. 사설의 내용을 음악
적으로 표출한 양상을 단락별로 살펴본 결과 음악적 요소들의 논리적인 
선택과 이들의 유기적인 결합이 뛰어난 형식미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가 <적벽부>는 음원 기록이 존재하는 단가 중에서 원문의 출처와 작
창자가 분명히 밝혀진 곡으로 유일하여 연구대상으로 삼기에 그 가치가 
충분하다. 정정렬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판소리 창작의 선
구자로 지칭될 만큼 높은 예술성을 갖춘 소리꾼으로 인정받았지만, 그의 
작품창작에 관한 연구는 부진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그의 작품 중 하나인 
단가 <적벽부>를 채보하고 분석하여 작창의 방법을 살펴보고 사설의 내
용을 음악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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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작품을 통해 정정렬의 작창법을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가 밝혀낸 단가 <적벽부>의 작창법이 현대 소리꾼들에게 작창에 참
고할 하나의 예시가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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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작창이란 판소리의 음악적 기법을 사용한 작곡을 뜻한다. ‘작창’이라는 
용어가 판소리사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세기 초 ‘조선성악연구회’를 
통한 판소리의 창극화가 활발해지며 창작자와 연행자의 역할분담이 이루
어진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정렬, 김연수와 같이 체계적으로 판소리
의 이론을 정립한 명창들이 새로운 사설의 단가와 판소리를 작창하며 창
작의 주체로 활동하였다.1)
단가란 소리꾼이 판소리를 부르기에 앞서 목을 풀고, 창자와 청중간의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르는 짧은 노래이다. 단가는 18세기 후반에 
광대들이 불렀던 영산(靈山)이라는 성악곡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2) 
구성요소는 크게 사설, 장단, 악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설은 대체로 강
산의 수려함과 인생무상, 성수만세를 축원하는 내용이 주가 되며,3)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이에 연관된 인물과 역사에 대한 나열을 통해 
심상을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4) 장단은 주로 중모리를 사용하는데 
차분하고 유유자적한 심상을 표현하기 위한 속도로 적절하며 악조는 주로 
우조와 평조를 사용한다.5)
1) 배연형, ｢정정렬 론｣, 판소리연구 제17권, 판소리학회, 2004, 119~165쪽.
2) 성기련, ｢20세기 단가의 음악적 변화 고찰｣, 한국음반학 제11호, 한국고음반연구
회, 2001, 127쪽. 
3) 성기련, 위의 논문, 128쪽.
4) 최광석, ｢단가의 사설 구성방식｣, 국어교육연구 제31집, 국어교육학회, 1999, 2쪽.
5) 단가는 대부분 우조와 평조로 짜여 있다. 김해숙⋅백대웅⋅최태현 공저, 전통음악개
론, 어울림, 1995, 186쪽 참조. 판소리 창자들이 부르는 단가는 기준에 따라 ‘우조’ 
또는 ‘평조’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성기련, 위의 논문, 131쪽 참조. 이보형에 의하면 
판소리 악조에서 ‘평조’라는 용어를 써 온 것은 1960년대 경부터로 판소리 창자들이 
전통적으로 써온 것은 아니지만, 창자들이 평조라고 하는 대목은 대부분 구성음과 시
김새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성기련, ｢20세기 단가의 음악적 변화 고찰｣, 
한국음반학 제11집, 한국고음반연구회, 2001, 130쪽 참조. 가곡 등 타 음악에서 여
러 가지 의미로 쓰였던 우조와 평조의 용어가 판소리의 악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수용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선법적 개념, 음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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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이전에 만들어진 단가 중 작창자가 알려진 곡으로는 정정렬의 
<적벽부>, 김연수의 <사시풍경> 외 소수의 곡이 있지만, 실제 작창의 여
부는 후학들의 증언에 의지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특정 단가의 전승 
및 변화양상을 다룬 연구는 많지만, 작창법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그도 
그럴 것이 현존하는 단가 중 원형의 음원이 존재하고, 사설의 출처가 분명
하며, 작창자가 명시되어 있는 곡은 정정렬의 <적벽부>가 유일하다.6) 
정정렬 명창은 1876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에서 20
세기 초반에 활동하며 이름을 떨쳤다.7) 그는 1938년 작고하기까지 체계
적인 판소리 이론 정립, 판소리의 창극화에 힘을 써 근대 판소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판소리명창으로서의 무대 활동을 통해 ‘근대 오
명창’8) 중 한 인물로 꼽힐 정도로 뛰어난 기량과 공력을 인정받은 소리꾼
이다.
정정렬은 타고난 목청이 탁하고 성량이 부족하였지만, 오랜 독공으로9)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소리꾼으로 유명한데,10) 소리 운용에 
있어 장단의 붙임새와 변조 및 변청을 능수능란하게 쓰며 ‘방울목’11)과 같
은 자신만의 시김새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된 자신만의 특기를 만들어냈다. 
개념, 악상개념 등 여러 가지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보형, ｢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의 개념수용에 관한 고찰｣, 국악원논문집 제10권, 국립국악
원, 1998, 197쪽 참조.
6) 본고에서는 단가의 범주를 현재까지 전승이 확인되는 노래 중 판소리 창자들이 ‘단
가’로서 인지하여 부르는 곡으로 한정하고, 사설의 출처 및 작창자가 명시된 공식적
인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7) 배연형, 위의 글, 119~121쪽. 
8) ‘근대 5명창’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활약했던 판소리명창 중 뛰어난 기량
으로 이름을 알렸던 이들을 지칭하며 주로 김창환, 송만갑, 정정렬, 이동백, 김창룡이 
언급된다.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1940.
9) 7세에 정창업의 문하에서 판소리를 시작한 그는 이미 음악에 소질이 있고 총명하기
로 사랑받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 정창업 명창이 세상을 떠나게 된 후로는 이날치 명
창 문하에서 학습하였는데 그 또한 몇 년 뒤 작고하여 이후로는 주로 독공으로 판소
리를 학습하여 명창에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배연형, 위의 글, 160쪽.
10) 배연형, 위의 글, 122~123쪽. 
11) ‘방울목’은 경드름의 특징적인 시김새로 판소리에서 음의 장식을 지칭하는 다양한 
‘목’ 또는 ‘성음’ 중 하나이다. 박헌봉은 시김새라는 개념을 가리키는 ‘목’으로 ‘감는 
목’, ‘미는 목’, ‘끊는 목’, ‘찍는 목’, ‘깎는 목’, ‘방울목’ 등의 6가지를 정리했다. 박헌
봉, 창악대강, 국악예술학교, 1966, 609~610쪽; 김한아,「판소리 경드름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 –춘향가와 수궁가를 중심으로-」, 예술논집 제16권,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2015, 1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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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또렷한 발음과 뛰어난 전달력으로 사설의 정확한 내용 전달에 힘쓴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12)
정정렬의 활동은 1930년부터 각종 기록물을 통해 나타나는데 방송, 음
반, 공연, 작품창작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13) 그중 판소리 창작은 정정렬
의 다양한 재능에 있어 특히 주목받는 요소이다. ‘조선성악연구회’의 <춘
향전>, <심청전>, <흥부전>, <숙영낭자전>, <편시춘>, <배비장전>, 
<유충렬전> 등의 연출과 <숙영낭자전>, <배비장전>, <유충렬전>, 
<옥루몽>의 작창을 맡아 하였으며 이외에도 단가 <강상풍월>, <순천
가>, <적벽부>를 작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판소리의 영역을 
개척한 그의 선구자적 역할은 후에 김연수, 정남희 등 후배 명창들이 자신
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판을 마련하였다.14)
정정렬이 작창한 단가 <적벽부>는 김여란, 박귀희, 안향련, 안숙선에 
걸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불리고 있다.15) 총 67 장단을 음반 A⋅B면으로 
나누어 녹음했던 정정렬의 원형에서 B면에 해당하는 뒷부분의 소리는 전
승 과정에서 탈락하였고 A면에 해당하는 부분의 붙임새와 사설에 소폭 변
화를 준 37 장단 구성이 현재 소리꾼들에게 가장 많이 불리고 있다. 본고
는 전승 과정에서 생겨난 이러한 변화가 원곡의 사설과 음악적 구조에 의
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이제부터 정정렬이 추구한 단가 <적벽부>의 작창법을 단락 구성법⋅사
설 개작법⋅붙임새 활용법⋅악조 활용법⋅선율 작법 총 다섯 가지 항목으
로 나누어 연구하고, 사설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표출하여 ‘이면을 구현’한 
12) 배연형, 위의 글, 160~161쪽.
13) 방송 활동에 있어 가장 오래된 기록은 54세 때의 경성방송국 라디오 출연이다. 이
후로 그의 장기였던 <춘향가>를 필두로 <심청가>, <적벽가>, <흥보가> 중 다양
한 대목 소리와 단가를 부르며 수많은 방송 출연을 하였다. 유성기음반으로는 1930
년부터 1937년까지 콜롬비아, 빅타, 포리돌 등에서 총 18매의 독집을 녹음하였으며 
포리돌판 <심청전전집>과 <화용도전집> 그리고 빅타와 오케의 <춘향전전집> 녹음
에 참여하였다. 공연 활동으로는 팔도명창대회와 ‘조선음율협회’의 명창대회 등에서 
다양한 대목 소리를 공연하였고 ‘조선성악연구회’의 창극 <토끼타령>, <심청전>, 
<춘향전> 등에서 배역을 맡아 열연하였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배연형, 위의 
글, 119~164쪽.
14) 배연형, 위의 글, 162쪽.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소식이 쓴 ｢전적벽부｣의 문학적 연구와 정
정렬이 작창한 단가 <적벽부>의 음악적 연구가 어떻게 선행되었는지 살
펴보고 판소리 및 단가의 작창법에 관한 선행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
지 살펴보겠다. 
단가 <적벽부>의 사설은 중국 송나라의 시인 소식16)이 지은 ｢전적벽
부｣를 개작한 것으로 내용은 1082년 음력 7월 16일 적벽강에서의 흥취와 
적벽대전의 회고, 유한한 인생에 대한 회의와 무한한 우주에 대한 감탄 그
리고 신선 세계에 향한 동경을 담고 있다. ｢전적벽부｣가 당송팔대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소식의 대표적인 작품인 만큼 다각적인 연구가 선행되었는
데 본고에서는 그 중 우준호, 홍우흠, 석남, 김영민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우준호17)는 ｢적벽부｣의 작품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전체 내용의 
주제 및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내용의 분석에 있어 서경의 회화성, 상징적인 표현 및 문장의 앞뒤 호응에 
주목하였다.
홍우흠18)은 ｢적벽부｣의 특징을 사상의 원만 융성함, 표현기교의 사실
성, 사실의 허구성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석남19)은 소식의 생애를 다룬 후 ｢적벽부｣의 구성을 서론⋅본론⋅결론
의 세 단락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숲⋅신선⋅신선 세계⋅동물⋅악기와 
16) 소식(蘇軾·1037~1101)은 북송의 문인이며 호는 동파이다. 그는 당송팔대가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뛰어난 문장가였으며 서예와 회화에도 탁월한 성취를 이룬 인물
이었다. ｢적벽부｣는 그가 황주로 유배된 시기에 쓰였으며, ｢전적벽부｣, ｢후적벽부｣로 
나뉘어 쓰였다. 이 중 단가 <적벽부>의 사설은 ｢전적벽부｣를 개작한 것이다. 
17) 우준호, ｢적벽부 고｣, 인문학연구 제9권 2호, 충남대학교, 1982, 283~302쪽.
18) 홍우흠, ｢<적벽부> 상술｣, 한민족어문학 제16권, 1989, 65~79쪽.
19) 석남, ｢관동별곡과 적벽부에 나타난 신선 소재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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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신선 소재를 통한 신선 사상의 표출방법을 알아보았다. 
김영민20)은 소식이 ｢적벽부｣를 통해 인생무상과 해탈의 경지를 논한 것
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사상을 텍스트에 구현하였다는 분석을 하였다.
이상 소식의 ｢적벽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소식의 생애를 살펴보고 
내용에 따라 그가 다루고자 한 주제, 표출하고자 한 사상을 주로 다루었
다. 
정정렬의 단가 <적벽부>의 음악적 연구로 김인숙, 이현숙, 박인혜, 조
순현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김인숙21)은 정정렬 단가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김여란창 정정렬의 단
가 <적벽부> 외 두 곡을 여타 고제 단가와 비교하였는데 <적벽부>의 붙
임새를 내드름과 리듬형의 구조 및 율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조 구성
은 곡의 마지막 결구와 곡조 내 계면조의 구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붙임새에서 엇붙임이 다수 사용된 것을 밝혔는데 이를 정정렬이 즉
흥적으로 노래를 짠 결과라는 해석을 한 점과 조 구성에서 계면조만을 다
루고 우조와 평조에 대한 분석은 생략된 점이 아쉽다.
이현숙22)은 정정렬의 <적벽부>에서 사용된 붙임새의 종류를 대마디 
대장단⋅잉어걸이⋅완자걸이⋅괴대죽⋅밀붙임⋅당겨붙임으로 나누어 분
석하고, 후대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화한 선율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적벽부>의 전승 과정에서 장단의 축소, 붙임새 사용의 차이, 선율
의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악조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
다. 
박인혜23)는 정정렬의 <적벽부>를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누고 악조는 모
두 ‘sol-la-do-re-mi’의 우조를 사용하며 구간별로 변청이 일어난 것으
로 분석하였다. 장단 및 붙임새는 대마디 대장단, 음보 단위로 나타나는 
20) 김영민, ｢적벽부와 정치사상｣, 한국정치연구 제20권 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
구소, 2011, 1~24쪽.
21) 김인숙, ｢정정렬 단가 연구｣, 한국음반학 제6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6, 
197~247쪽.
22) 이현숙, ｢단가 적벽부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3) 박인혜, 위의 논문, 54~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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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붙임, 음보를 깨트리고 나타나는 엇붙임, 주서붙임 총 네 가지를 사용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조순현24)은 <적벽부>에서 사용된 붙임새의 종류를 대마디 대장단, 엇
붙임, 교대죽, 뻗음, 주서붙임으로 분류하였다. 곡 전체에 사용된 붙임새의 
종류별 출현빈도 수를 정리한 결과 엇붙임의 사용이 우세한 것을 확인하
였다. 
이렇게 선행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단가 <적벽부>에 대한 음악적 분석
이 장단과 붙임새로 편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악조는 우조가 주로 사용
되었다는 분석이 공통적이며 평조 사용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한 설명이 없었고 계면조가 사용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자세
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판소리와 단가 작창에 관한 선행연구25)로 김수미, 이자람, 오민아의 논
문을 살펴보았다. 
먼저 김수미26)는 단가 <역려과객>을 단락별로 나누어 내용을 해석하
고 어절과 각 수 분석, 출현음과 주요선율 분석, 악조 분석의 순서를 통해 
작창의 지향점을 추론하였다. 그 결과 사설의 붙임새에서 장단 내 안배의 
균일성과 엇붙임을 통한 불규칙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면을 살리기 위하여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실감 있게 표현한 것과 사설의 댓구와 대비를 선율
에 적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천자뒤풀이> 작창법 연구 논문27)에서는 사설 구조와 붙임새, 악조와 
선율구조를 분석하여 작창자의 의도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우향
이 전하는 김세종제 춘향가 <천자뒤풀이>에 ‘장단과 선율을 통한 사설의 
충실한 이면 그리기’와 다양한 붙임새 구사와 변조⋅변청의 넘나듦을 통한 
24) 조순현, ｢단가의 사설 붙임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51~61쪽.
25) 본고에서는 작창에 관한 선행연구를 2000년대 이전에 한 명의 소리꾼이 연행하도
록 만들어진 작품을 다룬 것으로 한정하였다.
26) 김수미, ｢김소희 단가 <역려과객> 분석을 통한 작창법 연구｣, 동양음악 제38집, 
동양음악연구소, 2015, 97~126쪽.
27) 김수미, ｢김세종제 춘향가 <천자뒤풀이> 작창법 연구｣, 국악원논문집 제25집, 국
립국악원, 2012, 2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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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창법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자람28)의 논문에서는 동초제 수궁가에서 김연수가 창작한 대목을 가
사, 선율, 리듬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창작방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사의 개작은 신재효 창본을 활용한 것이며 한 대목에 5~7가지 선율형
의 배열 방법을 통해 전체 노래의 통일성을 만들어내어 인물 성격의 구축
을 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대죽⋅잉어걸이⋅엇붙임의 활용을 통해 
음절 수가 많은 가사를 다채로운 리듬으로 전달하여 선율형의 반복이 가
져오는 단조로움을 해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오민아29)의 논문에서는 보성소리의 작창 방식을 살펴볼 목적으로 성우
향 소리한 심청가 중 인당수 대목의 사설을 분석하여 통해 윤리성을 강조
한 대목, 중국 고사나 명사를 인용한 부분, 한시의 한 구절을 인용한 부분
으로 특징 지었다. 작창 방식은 음계, 장단, 붙임새, 선율분석, 극적 표출성
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상 작창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향은 연구대상의 사설과 음악의 분석을 
통해 작창에 사용된 ‘재료’를 규명하고 이들의 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통해 
그 타당성을 밝힌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적벽부>의 사설 및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정
정렬이 작창에 사용한 음악적 요소와 활용 방법을 규명하여 이면을 음악
적으로 표출 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정정렬의 단가 <적벽부>의 최초 음원은 1932년에 콜롬비아에서 발매
한 유성기음반 ‘신단가 적벽부 A, B (Columbia 40383/A, B)’이다. <그림 
28) 이자람, ｢동초제 수궁가 중 창작 대목의 음악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29) 오민아, ｢보성소리의 작창 방식 -심청가 <인당수> 대목을 중심으로-｣, 중앙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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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그림 2>는 음반의 실제 모습이며 <그림 3>과 <그림 4>는 음반
에 수록된 정정렬의 모습과 단가 <적벽부>의 가사지이다. 
  
<그림 1> Columbia 
40383/A 
           
<그림 2> Columbia 
40383/B
    
<그림 3> Columbia 
40383/A 가사지
          
<그림 4> Columbia 
40383/B 가사지
본고에서는 신나라레코드에서 이를 복각하여 1995년에 CD 음반으로 발
매한 ‘한국의 위대한 판소리명창들(IV) 판소리 5 명창 <정정렬>’에 수록
된 음원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음반에는 ‘Columbia 40383’의 A면과 B
면을 합친 음원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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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본고의 목적은 정정렬이 단가 <적벽부> 작창에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
지 밝히고 사설에 담겨있는 이면30)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출하였는지 살
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단가 <적벽부>의 작창법을 단락 구성법⋅사설 개작법⋅붙임새 활용법
⋅악조 활용법⋅선율 작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단락31) 구성법을 다룬다. 판소리 악곡에서 변조나 전조가 
사설의 단락과 일치하며 새로운 악구의 시작에 따른 분위기 전환에 사용
된다는 것은 여러 논의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32) 따라서 본고에서는 단
가 <적벽부> 사설의 내용에 따른 단락(이하 문학적 단락)과 음악적 구성
에 따른 단락(이하 음악적 단락)이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작품 내에
서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제2절에서는 사설 개작법을 다룬다.33) 원문과 사설의 비교를 통해 4·4
조 운율에 따른 개작 방법을 알아보고 한자로 된 원문을 사설로 개작할 때 
우리말과 혼용하는 방법과 그 방향성을 살펴보겠다. 
제3절에서는 붙임새 활용법을 다룬다. 사설을 장단에 배치한 형태를 통
해 붙임새의 활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능적 측면과 내용 전달의 측면으로 
나누어 그 효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설의 음보, 음절, 어절 
30) ‘이면’의 사전적 의미는 뒷면(물체의 뒤쪽 면) 또는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 
31) 하나의 완결된 글을 중심 내용에 따라 나눌 때 그 한 부분. 하나의 단락은 주변의 
단락과 합쳐져 전체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데 이바지한다. 송진우, ‘단락’, 
2020.6.24., https://terms.naver.com
32) 김혜정, ｢판소리 악조론의 보완과 확장｣, 한국음악연구 제62집, 한국국악학회, 
2017, 119-140. 135쪽.
33) 본고에서는 작창자가 작품의 목적에 알맞은 사설을 짜는 것 또한 작창의 단계에 포
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정정렬이 <적벽부>를 작창 하는 과정에서 사설을 직접 개작
한 것인지, 일정 부분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사설에 곡을 
붙이면서 붙임새나 선율의 짜임새 및 의미 전달을 위하여 유동적으로 변화를 주었으
리라는 추측을 하였고, 그가 평소 사설의 정확한 전달에 힘썼다는 평을 고려하였을 
때, 개작의 단계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하였다. 배연형, 위의 글, 1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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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대마디 대장단과 엇붙임에 붙은 양상을 분석하여 통한 기능적 측
면과 내용 전달의 측면에서 붙임새의 활용을 살펴볼 것이다. 어절은 단가
의 4⋅4조 운율을 고려하여 띄어쓰기가 있더라도 음절 수에 포함하였고, 
어절 단위가 모여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데 사용된 장단의 수를 정리하였
다. 다음 <표 1>의 예시는 <적벽부>의 제3~4장단의 사설로 본고에서 
분석에 사용한 음절, 음보, 어절, 문장의 단위를 나타낸 것이다.
임기소지 노닐적으 청풍은 서래허고
┌ 음보 ┐ ┌ 음보 ┐ ┌ 음보 ┐ ┌ 음보 ┐
어절 어절
음절
<표 1> 음절, 음보, 어절의 단위
사설의 음절, 음보, 어절은 위 예시와 같은 단위로 그 수를 세었으며 이 
외의 사항은 본론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붙임새의 종류는 크게 대마디 대장단과 엇붙임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대마디 대장단은 한 장단 안에 어절 단위의 결속력 있는 어구나 사설이 붙
었을 때를 가르치며 어절 단위가 장단에 걸쳐 나타날 때 엇붙임으로 분류
하였다. 엇붙임의 세부적인 유형은 ‘음보 단위의 엇붙임’과 ‘음보 단위가 
깨진 엇붙임’으로 나누었고, 한 장단 안에 음절을 촘촘히 붙여 두 장단 분
량의 사설을 사용한 경우는 ‘주서붙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악조34) 활용법을 다룬다. 정정렬이 단가 <적벽부>에서 
악조를 활용한 방법을 변조와 변청의 사용 양상으로 살펴보겠다. 본고에서 
‘변조’는 우조길과 평조길이 교차하는 것을 지칭하며 변청은 중심음이 이
동한 것을 가리킨다.35) 단가 <적벽부>의 전반적인 선율 구성에는 우조길
34) 단가의 악조가 ‘우조’라는 해석과 ‘평조’라는 해석이 공존하는데 이는 가곡 등 타 음
악에서 쓰였던 ‘우조’, ‘평조’의 용어가 판소리의 악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수용되는 과
정에서 악상 개념, 선법적 개념, 음역의 개념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혼재된 채 사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형, 위 논문, 201~203쪽 참조.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분리하여 살펴보기 위해 ‘우조’와 ‘평조’는 악상 감정을 표현하는 용어로 쓰고 음 조
직(선율의 소재가 되는 출현음, 선법, key, 음계)을 지칭할 때는 ‘우조길’과 ‘평조길’
의 용어를 사용하겠다. 백대웅, ｢판소리에 있어서의 “우조”, “평조”, “계면조”｣, 한국
음악연구 제9집, 162~1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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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평조길이 함께 사용되어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다양
한 표현 방식을 확보하였다. 아래 제시한 <악보 1>은 단가 <적벽부>에
서 사용된 A♭본청 우조길, A♭본청 평조길, d♭본청 우조길, d♭본청 평조
길 총 네 가지 악조의 구성음과 시김새36)를 나타낸 것이다.37) 
<A♭우조길> <A♭평조길>
<d♭우조길> <d♭평조길>
제1음  제2음  제3음  제4음  제5음 제1음  제2음  제3음  제4음  제5음
제1음  제2음  제3음  제4음  제5음 제1음  제2음  제3음  제4음  제5음
<악보 1> 단가 <적벽부>에서 사용된 악조의 구성음 및 시김새
단가 <적벽부>에서 우조길과 평조길에 사용된 시김새는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선율로 나타나는 구성음 및 음정 관계가 두 악조를 구분하는 
핵심이 된다. 위 <악보 1>에 제시한 각 악조의 구성음을 바탕으로 단가 
<적벽부>에서 나타나는 변조의 양상을 ‘일시적 변조’38), ‘순간적 변조
’39), ‘영구적 변조’40)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우조길로 진행되던 선
35) 백대웅, ｢판소리의 전조와 변조｣, 한국전통음악의 선율구조, 대광문화사, 1982.
36) 정정렬의 음원에서 각 구성음에 사용된 시김새 중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위주로 표
기하였다. 
37) 이하 ‘△본청 ○길’은 ’△○길’로 줄여 부르도록 하겠다. (예: d♭본청 우조길→ d♭우
조길)
38) 김혜정은 한 장단 안에서 일어나는 변조를 ‘일시적 변조’라는 용어로 구분하였고 변
조된 상태가 한 장단 이상 지속한 경우 ‘본격적인 변조’라고 표현하였다. 김혜정, ｢판
소리 계면조의 일시적 변조 및 변청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52집, 한국국악학회, 
2012, 41쪽.
39) ‘순간적 변조(방울목)’는 ‘일시적 변조’의 지속 시간보다 더 짧은 단위 박 내의 변조
를 나타내기 위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명칭이다. 
40) ‘일시적 변조’와 ‘순간적 변조’ 모두 변조가 지속된 ‘시간’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므로 
본고에서는 김혜정이 사용한 ‘본격적인 변조’라는 표현 대신 ‘영구적 변조’라는 용어
를 사용하겠다. ‘영구적 변조’는 변조된 상태가 여러 장단에 걸쳐 지속되며 변조 이후
에는 이전에 사용한 악조로 돌아가지 않는 속성을 함께 나타내기 위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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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평조길로 변조하되 1장단을 넘어서지 않는 것을 ‘일시적 변조’로 명
명하고 이보다 더 짧게 박 또는 음절 단위로 나타나는 것은 ‘순간적 변조
(방울목)’로 명명하고, 여러 장단에 걸쳐 지속된 것을 ‘영구적 변조’의 명
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변청’은 전반부에서 A♭이었던 중심음이 후반부에서 d♭으로 옮겨가며 
나타난다. 변청되기 전과 후의 선율 진행을 분석하여 그 차이를 살펴본 뒤 
정정렬이 악곡 내에서 음조직의 활용을 통해 계획적으로 변청을 유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제5절에서는 선율 작법을 다룬다. 악조 구성음의 음정 관계에 따른 선율 
작법을 ‘우조 선율 작법’과 ‘평조 선율 작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41) 단락
마다 특징적 선율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양상과 그 효과를 살펴보겠다.
위와 같은 작창의 방법을 통해 정정렬이 단가 <적벽부>에서 이면을 구
현한 방법을 살펴보겠다. 판소리에서 ‘이면(裏面)’이라는 의미작용에는 다
양한 층위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지만,42) 본고에서는 사설의 내용 
및 주제가 음악적 표출로 이어지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판소리의 사설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 깊은 소리를 이해하려면 노래를 부르는 
것 외에도 한문으로 된 판소리의 내용을 이해해서 
노래와 똑 떨어지게 해야 ‘이면’이 맞고 완벽한 소리가 되는 것이다.43)
정정렬이 “궂은목에도 불구하고 사설 전달력이 어느 명창보다도 탁월하
며, 사설의 와전도 거의 없는 편”44)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사설의 이해
와 전달을 위한 그의 노력을 방증한다. 본고에서는 정정렬이 ‘이면에 맞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 단가 <적벽부>의 문학적 내용을 붙임새, 악조, 선율
41) 본고에서 ‘우조 선율’은 우조길(sol-la-do-re-mi)에 의한 선율을 의미하며, ‘평조 
선율’은 평조길(re-mi-sol-la-do)에 의한 선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42) 최동현, ｢판소리 이면에 관하여｣, 판소리연구 14권, 판소리학회, 2002, 2쪽.
43) 성창순, 넌 소리 도둑년이여, 언어문화, 1995, 145쪽; 최동현, 앞의 논문 9쪽에서 
재인용. 
44) 배연형, 위의 글,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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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음악적 수단으로 표출한 방법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 채보 및 기보 방법 
정정렬 <적벽부>의 사설은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가사지45)와 실제 음
원에서 불린 사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필자가 직접 채록한 사설을 분석 대
상으로 사용했다. 발음이 모호한 가사는 소식의 ｢전적벽부｣ 원문을 참고하
여 수정하였고, 한문의 음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는 정정렬이 음원에서 부
른 대로 전라도 사투리 발음을 살려 기재하였다. 
오선보에 채보할 때 고려한 것은 다음과 같다. 박자는 12/4로 표기하여 
중모리 한 장단의 12박을 한 마디로 기보하였고, 3박(1대박)을 기준으로 
소마디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3박씩 4개의 대박으로 구성된 중모리 한 장
단에는 4개의 소마디가 들어가게 된다. 곡의 빠르기는 악보 좌측 상단에 
♩= bpm으로 표기했다. 
정정렬의 음원에서 A면과 B면에 해당하는 음악을 들리는 그대로 기보
했을 때 중심음(본청)은 각각 A♭과 b이다.46) 그런데 하나의 곡에서 각 구
간의 중심음이 서로 단3도의 간격을 보이는 것은 판소리의 음악적 어법에
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유
성기음반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통 두 가지 경우로 가정할 
수 있다. 하나는 한 곡을 A면과 B면에 걸쳐 각각 녹음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시차로 소리꾼이 앞서 녹음했던 청을 정확히 맞추지 못한 경우, 또 하
나는 유성기음반의 녹음이나 복각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회전수가 같
지 못해 생겨난 음악의 속도 변화가 음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확인할 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 음원의 속도 비교를 통해 유추할 
45) 한국 아카이브 연구소, http://www.78archive.co.kr
46) 앞서 제시한 단가 <적벽부>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채보하거나, B면의 중
심음을 A면의 중심음인 A♭으로 이조(transpose)하여 채보하였기 때문에 악조, 변조, 
변청의 사용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데다 A면과 B면의 음악을 개별
적으로 분석하였기에 하나의 곡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본
고에서는 음악적 분석을 위한 전체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견을 연
구방법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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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단가 <적벽부>의 A면과 B면에 녹음된 음원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차이를 살피고 이를 같은 속도로 조정하였을 때의 음정
을 산출하였다. 다음 표는 A면과 B면의 장단 수와 소요시간에 따른 평균 
속도를 비교한 것이다. 
음원 속도 장단 수 소요시간 1장단 평균 소요시간
A면 144~158bpm 39장단 3분12초 1장단/약4.9초
B면 106~138bpm 28장단 2분38초 1장단/약5.6초
약 12.5% 차이
<표 2> Columbia 40383 A⋅B면의 평균 속도 비교
중모리 한 장단에 든 시간을 비교했을 때, A면과 B면은 약 12.5%의 속
도 차이를 보인다. 유성기음반은 78회전으로 불리는데 회전속도의 미세한 
차이도 녹음된 음정과 음색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회전속도 5%의 차이
가 약 반음정의 차이47)인 것을 적용했을 때 약 12.5% 속도 차이는 장2도 
¼음정(50센트) 차이로 산출된다. 따라서 B면의 속도를 A면과 같이 조정
하였을 때, B면의 중심음은 기존 음원의 b에서 장2도와 ¼음 상향된 d♭¼
음48) 이 된다. 여기서 ¼음정은 우리 음악이 본래 평균율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점, 소리꾼이 우조나 평조를 소리할 때 음을 미세하게 높여 내는 창
법49) 그리고 음반의 회전속도에 따른 음정 환산의 오차범위를 고려했을 
때 용인할 수 있는 음 간격이다. 또한, 장2도 ¼음이 단3도보다는 장2도에 
가까운 것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B면에 해당하는 음원의 
음정을 장2도 위로 채보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7) 회전속도의 5% 차이는 100센트로 환산되며 이는 대략 반음정 차이와 같다. 50센트
는 반음정의 절반(¼)에 해당한다. 김병오, ｢유성기 복각 음반의 음정과 회전수 – 실
험 보고서-｣, 한국음반학 제12집, 한국고음반연구회, 2002, 125쪽.
48) 필자가 MIDI 소프트웨어 Logic Pro X에서 B면에 해당하는 음원의 속도를 12.5% 
상향 조정한 결과, 전체 음정이 장2도 가령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A면 기준 B면의 속도 조정에 따른 중심음(본청)의 이동
위와 같은 조정단계를 거쳐 정정렬이 부른 <적벽부> A면의 출현음을 
저음부터 고음까지 나열하면 C⋅D♭⋅E♭⋅F⋅A♭⋅B♭⋅c⋅d♭⋅e♭⋅f⋅
g♭⋅a♭⋅b♭이다. 본청 A♭을 기준으로 사용된 우조길과 평조길의 출현음
과 계이름을 오선보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0) 
우
평
la do′Mi Sol La do re mi sol
Do Re Mi sol la do re mi sol′ la′
<악보 2> 단가 <적벽부> 유성기 음반 A면 출현음
B면의 출현음을 저음부터 고음까지 나열하면 A♭⋅B♭⋅c⋅d♭⋅e♭⋅f
⋅g♭⋅a♭⋅b♭⋅d♭′이다. 본청 d♭을 기준으로 사용된 우조와 평조의 계이
름을 오선보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
평
laSol La do re mi sol
Re Mi sol la do re mi sol′
<악보 3> 단가 <적벽부> 유성기 음반 B면 출현음
50) 본고에서 사용하는 실음의 표기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되 저음부터 옥타브를 기준으
로 대문자→소문자(예시: A-a-a′)로 기보하였으며, 계이름의 표기는 옥타브 순으로 
대문자→소문자→소문자에 아포스트로피(′)를 붙여 Do-do-do′와 같이 기보하였다. 
또한, 악보 위에 표기한 ‘우’는 우조길, ‘평’은 평조길의 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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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상 조표는 본청을 나타내기 위해 A♭청으로 불린 부분은 플랫 네 
개, d♭청으로 불린 부분 다섯 개로 기보하였다. 우조길과 평조길의 음 조
직에 따라 조표를 기재한 경우는 본청을 명시하였다.
악조를 구성하는 5음 음계는 앞서 <악보 1>에 표시한 것과 같이 낮은
음부터 높은음 순서대로 제1·2·3·4·5음이라 부르고 ‘청’이라는 용어는 악
조의 중심음(제3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음이름을 기보할 때는 출현음의 실음명을 위주로 하되, 계이름의 명시가 
필요한 경우 실음 옆에 괄호 표시를 한 뒤 계이름명을 기보하였다. 
가사는 기본적으로 음표 당 1음절 단위로 적었으며, 한 음절이 여러 음
을 거쳐 진행되는 경우 이음줄로 표시하였다. 또한, 시김새는 크게 ‘떠는 
목’이나 ‘끌어올리는 목’, ‘흘러내리는 목, ’던져내는 음‘으로 나누어 아래 







<표 4> 시김새 기호
본고에서 사용한 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한 장단은 총 12박으로 1박
이 세 개가 모여 하나의 대박을 이루며 네 개의 대박이 모여 한 장단을 이
루는 것으로 보고51)이를 다음과 같은 정간보에 기보하여 사용하였다.
51) 이보형, 「박, 박자, 장단의 층위와 변이유형｣, 한국음악연구 제40집, 2006, 211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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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악보 4> 중모리장단 기보 단위 
위와 같은 기보 방법에 따라 오선보와 정간보에 채보하여 연구에 활용
하였으며 이 밖에 사항은 본론에 자세히 명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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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가 <적벽부> 작창법
본론에서는 <적벽부>의 분석을 통해 정정렬이 단가 작창에 사용한 기
법을 단락 구성법⋅사설 개작법⋅붙임새 활용법⋅악조 활용법⋅선율 작법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규명하고 그 원리와 사용법을 제시하는 연구
를 진행할 것이다. 
1. 단락 구성법
문학적인 단락은 ｢전적벽부｣의 내용 전개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음
악적인 단락은 정정렬이 단가 <적벽부>의 음악적 전개를 위해 선택한 음
악적 요소들로 구분될 수 있다. 
가. 문학적 단락
단가 <적벽부>의 문학적 단락과 음악적 단락 구성을 살펴보겠다. 먼저 
사설 전개에 따른 내용과 화자의 심상 변화를 기준으로 문학적 단락52)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52) 문학계에서 ｢전적벽부｣의 단락을 나눈 지점은 해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소자(蘇子)와 그를 찾은 손님(客)의 문답 및 내용 전개에 따른 심상의 변화를 공통적
인 구분 점으로 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더불어 단가 사설로 개작되면
서 생겨난 변화를 반영하여 단가 <적벽부>의 문학적 단락을 구분하였다. 세부적인 





임술지추칠월 기망에 적벽강 배를 띄워 임기소지 노닐 적에
청풍은 서래하고 수파는 불흥이라 술을 들어 객을 주며 
진풍명월 읊조리고 요조지장 노래할 새 이윽고 동산에 달이 돋아 
두우간을 배회하니 백로는 횡강하고 수광은 접천이라 
가는 곳 배에 맡겨 만경창파 떠나가니
호호한 빈 천지에 바람 맞난 저 돛대는 그칠 바를 몰라 있고
표표한 이 내 몸은 우화등선 되었어라 취흥이 도도하여 
<표 5> 단가 <적벽부>의 문학적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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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적벽부>의 사설은 위와 같이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락 1에서는 화자가 임술년 음력 7월16일에 적벽강에서 손님과 함께 
배를 타고 달밤의 정취에 술을 마시며 노닐다 마치 신선이 된 듯한 기분에 
뱃전 치며 노래허니 그 소리에 허였으되 
계도혜란장으로 격공명혜 소유광이로다
묘묘헤여회여 망미인혜천일방이로다 퉁소로 화답하니 
그 소리 명명하여 여원여모 여읍여소 여음이 요요하여 
실같이 흘러나니 유학에 잠긴 어룡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초연히 일어 앉아 옛일을 생각하니 만사가 꿈이로다 
월명성회 오작이 남비하니 조맹덕의 지은 시요 
서망하구 동망무창 산천이 상무하여 
울울창창 하였으니 맹덕의 패한데라
형주를 파한 후에 강릉으로 내려가니 




창을 비껴 술 마시고 글을 지어 읊을 적에 
일세영웅 제련마는 이제 간 곳 모를레라
후세에 태인 몸이 강상에 고기 낚고 산간에 나무할제 
어하로 짝을 허고 미록으로 벗을 삼아 
울울한 장부 뜻이 술잔에 의탁코저 
기부유어 천지하니 묘창해지 일속이라 
무궁한 천리장강 어이 아니 두려우리
이 몸이 신선되어 강상명월이 가운데 장생불로 못할 일 
한없이 슬퍼하여 흉중에 쌓인 한을 퉁소로 부침이라 
4)
해탈의 경지
아서라 모두다 취담일다 유유한 세상사를 덧없다 한을 말고 
거윽히 눈을 들어 우주를 살펴보라 
쉬지 않고 흐르는 물 간다 한들 끊어지고 
기우렸다 돋는 달도 아주 소장 된단말가 
덧없다 볼작시면 천지가 일순이요 
변함없다 생각하면 만물이 무궁이라
강상청풍 산간명월은 귀에 들려 소리 되고 눈에 뵈여 경개로다
취지무금 용지불갈 하나님의 무궁조화 무엇이 서러워 탄식인가
세잔으 갱작을 허여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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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 노래를 부르니 손님이 화답하여 부른 퉁소의 소리가 슬픈 가락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락 2에서는 조조가 지었던 시를 읊으며 눈앞에 보이는 형세가 조조가 
참패한 적벽대전의 장소와 일련의 사건들을 떠오르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락 3에서는 조조와 같은 영웅도 간 곳이 없는데 하물며 강산에서 고
기 잡고 나무하며 짐승들을 벗 삼아 술에 의지해 사는 나(화자)의 유한한 
인생은 무한한 자연 앞에 보잘것없어 그 슬픔을 퉁소 소리에 실어 보낸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락 4에서는 우주와 자연도 변한다는 관점에서 그대로인 것이 없지만 
변함없다는 관점에서는 우주 만물과 인간 모두 무궁무진한 존재이며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취하여도 끝이 없고 금하는 이 없어 서러워할 일 또한 
없으니 함께 누리며 즐거움을 나누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1) 적벽강에서 흥취, 2) 적벽대전의 회고, 3) 인생무상을 
탄식, 4) 해탈의 경지로 요약할 수 있다.
나. 음악적 단락
음악적 단락 구분에 고려할 요소는 붙임새와 악조 활용, 선율형 등이 있
으나, <적벽부>의 음악적 전개 과정을 통틀어 가장 두드러지는 중심음
(청)의 변화를 우선으로 제시하겠다. 다음 표는 각각의 청이 사용된 단락
과 해당하는 사설을 나타낸 것이다. 
중심음 사설
A♭ Ⓐ 임술지추칠월 기망으 ~ 정기는 폐공이라
d♭ Ⓑ 창을 비껴 술 마시고 ~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자
<표 6> 중심음의 변화에 따른 단락 구분
정정렬은 곡의 시작인 ‘임술지추칠월’부터 ‘정기는 폐공이라’까지는 A♭
청으로 불렸으며 ‘창을 비껴 술 마시고’부터 곡의 마지막 장단인 ‘거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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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고 놀아보자’ 까지는 d♭청으로 불렀다. 
문학적 단락과 음악적 단락이 나뉘는 구간을 함께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단락 문학적 단락 중심음(청)
Ⓐ 1 적벽강에서 흥취 A♭2 적벽대전의 회고
Ⓑ 1 인생무상을 탄식 d♭2 해탈의 경지
<표 7> 단가 <적벽부>의 단락 구분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A♭청을 사용하는 단락 Ⓐ는 문학적 단락의 
첫 두 단락에 해당하며 단락 Ⓑ는 문학적 단락의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해
당된다. 따라서 적벽부는 크게 단락 Ⓐ와 단락 Ⓑ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
적으로 Ⓐ-1, Ⓐ-2, Ⓑ-1, Ⓑ-2로 명명53)하여 사용하겠다. 
단락 Ⓐ에서는 ‘적벽’이라는 공통된 공간적 주제를 매개로 Ⓐ-1에서 화
자가 속해있는 시공간과 Ⓐ-2에서 논하는 공간과 역사적 사건이 마치 연
속적인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전개되고 있다. 단락 Ⓑ에서는 화자
의 ‘깨달음’을 주제로 하여 Ⓑ-1에서는 우주 만물과 인간 존재의 유한함
을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부터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내용을 
담아 회의론적 사고에서 긍정적사고로 변화하는 흐름이 전개된다. 
한편 서론에서 잠시 소개했던 바와 같이 현재는 단락 Ⓐ의 붙임새와 사
설에 소폭 변화를 준 37 장단 구성이 주로 불리고 있으며 단락 Ⓑ에 해당
하는 후반부의 소리는 전승 과정에서 탈락하였다. 원곡의 부분적인 축소와 
편곡이 아닌 전체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분량을 통으로 삭제하였다는 것
은 후대 소리꾼들 또한 내용과 음악적 구성에 있어 이 두 단락이 다른 성
질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처럼 문학적 내용을 음악적 단락에 반영하고자 한 작창자의 의도는 
53) 앞으로 진행할 분석은 여기서 제시한 단락 구분과 그 명칭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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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에 따라 청을 달리 사용한 것에서부터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
도 붙임새 활용, 악조 활용, 선율 작법에서 작창자의 단락 구분의 기준과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가 나타나는데 이는 제2~5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2. 사설 개작법
소식의 ｢전적벽부｣와 같이 한자로 된 원문을 사설로 개작할 때는 한문
의 독음과 우리말을 혼용하는 방법 그리고 해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
다. 또한, 이를 단가라는 장르가 가진 보편적인 사설 구성방식인 4⋅4조 
운율에 맞추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단가 <적벽부>의 사설 개작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소식이 쓴 ｢전적
벽부｣의 독음과 그 의미에 해당하는 단가의 사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벽강 배를 띄워 임기소지 노닐 적에
청풍은 서래허고 수파는 불흥이라
술을 들어 객을 주며 





이윽고 동산에 달이 솟아
두우간으 배회허니
백로는 횡강허고 수광은 접천이라






호호헌 빈 천지에 바람 맞난 저 돛대는
그칠 바를 몰라 있고 
표표헌 이내 몸은 
우화등선 되었어라 
취흥이 도도허여 뱃전 치며 노래허니 














그 소래 명명하야 여원여모 여읍여소 
여음이 요요허여 실같이 흘러나니 
유학으 잠긴 어룡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초연히 일어 앉아 
옛일을 생각하니 만사가 꿈이로다 
월명성희 오작이 남비하니 
조맹덕의 지은 시요 
서망하구 동망무창 
산천이 상무하여 울울창창 허였으니 
맹덕의 패한데라
형주를 파한 후에 강릉으로 내려갈제 








창을 비껴 술 마시고 글을 지어 읊을 적에 
일세영웅 제련마는 이제 간 곳 모를레라
후세에 태인 몸이 
강상에 고기 낚고 산간에 나무할제 
어하로 짝을 허고 미록으로 벗을 삼아 
울울한 장부 뜻이 술잔에 의탁코저 




무궁헌 천리장강 어이 아니 두려우리
이 몸이 신선되야 강상명월 이 가운데 
장생불로 못헐 일을 한없이 슬퍼하야 






아서라 모두다 취담일다 
유유한 세상사를 덧 없다 한을 말고 
거윽히 눈을 들어 우주를 살펴보라 
쉬지 않고 흐르는 물 간다 한들 끊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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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는 원문의 뜻에 부합하는 사설을 결속되는 문장끼리 구분 하
고, 한문의 음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단어에 밑줄 표시하였다.
<적벽부>의 사설에서 한문의 활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원문
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와 뜻을 풀어서 사용한 경우로 나뉜다. 즉, 한자의 
음을 그대로 가져와 뒤에 우리말로 조사를 붙여 내용을 이어나가거나 한
문을 한글로 해석하여 풀어 사용하는 식이다. 아래 예시는 <적벽부>의 
초두로 원문이 사설로 개작되는 과정을 세분화한 것이다. 
<한자의 독음을 사용한 예시>
청풍서래 → 청풍은 서래허고 
수파불흥 → 수파는 불흥이라
<내용을 우리말로 풀어 사용한 예시>
거주촉객 → 술을 들어 객을 주며
송명월지시 → 진풍명월 읊조리고
가요조지장 → 요조지장 노래헐 제
위 예시의 ‘청풍서래’와 ‘수파불흥’과 같이 4⋅4조에 맞게 떨어지는 경우






기우렸다 돋는 달도 아주 소장 된단말가 
덧없다 볼작시면 천지가 일순이요 




귀로 들어 소리 되고 눈이 되어 경개로다
취지무금용지불갈시조물자지
무진장야이오여자지소공적








경우는 4음절임에도 한글로 풀어서 사용하였다. ‘송명월지시’, ‘가요조지
장’과 같이 4·4조로 떨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말로 풀어 사용하였다. 사설
의 전반부에서는 이처럼 원문의 독음이 상당 부분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말로 풀어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 예시는 후
반부에서 가장 긴 구간에 걸쳐 원문의 독음 사용보다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두고 뜻을 풀어 개작한 부분이다.





이우하선호 차부천지지간 물각유주 
구비오지소유 수일호이막취
↓
아서라 모두다 취담일다 
유유한 세상사를 덧 없다 한을 말고 
거윽히 눈을 들어 우주를 살펴보라 
쉬지 않고 흐르는 물 간다 한들 끊어지며 
기우렸다 돋는 달도 아주 소장 된단말가 
덧없다 볼작시면 천지가 일순이요 
변함없다 생각하면 만물이 무궁이라
이를 종합했을 때 전체적인 개작의 방향은 4·4조의 운율에 맞추되 원문
과 내용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와전이 없게끔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전반부에서는 ‘적벽’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화자의 행
위, 자연경관의 묘사, 역사의 회고에 따른 화자의 심상을 다루는 표현의 
독음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면서 그사이와 끝에 우리말로 토를 달아 연결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후반부에서는 도가사상의 핵심을 다루는 내용이 
많아 다소 철학적이며 어려울 수 있는 원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
말로 풀고 재구성하여 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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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붙임새 활용법
붙임새의 적절한 활용은 기능 및 내용 전달의 효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
다. 정정렬은 “붙임새가 능한 점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던 바”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장단에 사설을 붙이는 능력이 뛰어났
다.54)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정렬이 단가 <적벽부>에서 사용한 다양한 붙
임새의 종류가 파악되어 엇붙임의 사용을 특히 즐기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본고에서는 정정렬이 중모리장단의 <적벽부> 사설에 사용한 붙임
새의 종류를 크게 대마디 대장단과 엇붙임으로 보고,55) 사설을 장단에 붙
인 양상을 기능적 측면과 내용 전달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방법 및 효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제시한 표는 한 행에 한 장단에 해당하는 사설과 음절의 수를 나타
낸 것이다. 
54) 배연형, 위의 논문, 160쪽. 
55) 이보형, ｢판소리 붙임새에 나타난 리듬론｣, 장사훈박사 회갑기념 동양음악 논총, 
한국국악학회, 1977.
단락 장단 사설 음절수
Ⓐ
1 임술지추칠월 기망으 9
2 적벽강 배를 띄워 7
3 임기소지 노닐 적에 8
4 청풍은 서래허고 7
5 수파는 불흥이라 술을 들어 11
6 객을 주며 진풍명월 읊조 10
7 리고 요조지장 노래할제 10
8 이윽고 동산에 달이 돋아 10
9 두우간에 배회허니 8
10 백로는 횡강하고 수광은 10
11 접천이라 가는 곳 배에 맡겨 11
12 만경창파 떠나가니 8
<표 9> 장단별 음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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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호호헌 빈 천지에 7
14 바람 맞난 저 돛대는 8
15 그칠 바를 몰라 있고 표표헌 11
16 이 내 몸은 우화등선 되었 10
17 어라 취흥이 도도하여 9
18 뱃전치며 노래허니 그 소래 11
19 으 허였으되 계도혜난장 10
20 으로 격공명혜 소유광이로다 12
21 묘묘혜여회여 망미인혜 10
22 천일방이로다 퉁소로 화답 11
23 허니 그 소리 명명하야 9
24 여원여모 여읍여소 여음이 11
25 요요하여 실같이 흘러나니 11
26 유학에 잠긴 어룡 7
27 흥에 겨워 춤을 추고 8
28 고주에 이부들은 7
29 망부한을 못 이겨라 초연히 11
30 일어앉아 옛일을 생각하니 11
31 만사가 꿈이로다 7
32 월명성회 오작이 남비하니 11
33 조맹덕의 지은 시요 서망하  11
34 구 동망무창 산천이 상무  10
35 하여 울울창창 하였 8
36 으니 맹덕의 패한데라 9
37 형주를 파한 후에 강릉으로 11
38 내려갈 제 축로는 일천리요 11
39 정기는 패공이라 7
Ⓑ
40 창을 비껴 술 마시고 8
41 글을 지어 읊을 적에 일세영웅이 13
42 제련마는 이제 간 곳 모를레라 12
43 후세에 태인 몸이 강상으 10
44 고기 낚고 산간에 나무헐 제 11
45 어하로 짝을 허고 미륵으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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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장단에 사용된 음절 수를 정리한 결과 단락 Ⓐ에서는 평균 9자, 단락 
Ⓑ에서는 평균 12자가 사용되어 후반부로 갈수록 한 장단 안에 사용된 음
절의 수가 점차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악보는 이에 대한 예
시로 각 단락에서 대마디 대장단을 사용한 장단의 음절수를 비교한 것이
다. 
46 벗을 삼아 울울한 장부 뜻이 11
47 술잔에 의탁코저 7
48 기부유어 천지허니 묘창해지 12
49 일속이라 무궁헌 천리장강 11
50 어이 아니 두려우리 8
51 이 몸이 신선되야 강상명월 11
52 이 가운데 장생불로 못 헐 일을 12
53 한 없이 슬퍼하야 흉중에 10
54 쌓인 한을 퉁소로 붙임이라 11
55 아서라 모두다 취담일다 10
56 유유한 세상사를 덧없다 한을 말고 14
57 거윽히 눈을 들어 우주를 살펴보라 14
58 쉬지 않고 흐르난 물 간다헌들 끊어지며 16
59 기우렸다 돋는 달도 아주 소장 된단말가 16
60 덧 없다 볼작시면 천지가 일순이요 14
61 변함없다 생각허면 만물이 무궁이라 15
62 강산청풍과 산간 명월은 10
63 귀로 들어 소리되고 눈이 되어 경개로다 16
64 취지무궁 용지불갈 하나님의 무궁조화 16
65 무엇이 서러워 탄식인가 10
66 세 잔에 갱작을 허여서 9
67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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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 술 지 추 칠 월 기 망 으
63 귀로 들어 소리 되고 눈이 되어 경 개로 다
<악보 5> 대마디 대장단에 사용된 음절수 비교
제1장단 “임술지추칠월기망으”와 제63장단 “귀로 들어 소리되고 눈이 
되어 경개로다”는 모두 대마디 대장단으로 짜였는데 음절의 수는 각각 9
자와 16자가 사용되어 약 두 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본래 두 장단에 걸쳐 
소화할 음절의 양을 한 장단 안에 소화하는 것을 ‘주서붙임’56)이라고 부르
는데 기능적 측면에서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설을 소화
하는 양 대비 소요시간을 절반가량 단축시키는 것인데, 기존에 한 장단에 
담았던 4⋅4조 사설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양을 한 장단 안에 소화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같은 장단과 빠르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곡의 속도가 훨씬 빨라진 듯한 느낌을 얻게 하는 
효과다. 박을 쪼개 사설을 최대한 촘촘히 배치한 결과 소요시간 대비 실제 
소화하는 사설의 양이 현저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게 부르
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문장 구간에 따른 어절 수와 장단 수를 비교를 통해 붙임새 활용
의 기능적 측면과 내용 전달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 장단을 한 
행으로 구분하였고, 굵은 선으로 표시한 문장의 구분은 서로 결속력 있는 
어구들로 이루어진 내용의 완결이 장단의 끝과 맞게 떨어진 경우를 기준
으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일견 문장이 완결되었음에도 같은 장단의 말미
에 새 문장이 잇달아 시작되는 경우, 의미 전달을 위한 문학적⋅음악적 호
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문장 구간으로 묶었다. 또한, 4
⋅4조 운율에 의한 대마디 대장단 붙임새라도 사설의 끝이 조사로 마무리
될 경우 뒤따른 장단의 사설의 내용과 결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문장
으로 묶었다. ‘//’표시는 어절 단위와 장단이 맞아떨어 대마디 대장단 사용
을 의미하며 ‘/’표시는 어절 단위를 표시한 것이다. 
 
56) 김혜정, 판소리 음악론, 민속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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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장단 사설 어절 수 장단 수
Ⓐ
1 임술지추칠월 기망으 // 2 22 적벽강 배를 띄워 // 
3 임기소지 노닐 적에 // 2 24 청풍은 서래허고 // 
5 수파는 불흥이라 / 술을 들어 
4 36 객을 주며 / 진풍명월 읊조 
7 리고 / 요조지장 노래헐제
8 이윽고 동산에 달이 돋아 // 2 29 두우간에 배회허니 //
10 백로는 횡강허고 / 수광은 
4 311 접천이라 / 가는 곳 배에 맡겨
12 만경창파 떠나가니 //
13 호호헌 빈 천지에 //
10 8
14 바람 맞난 저 돛대는 // 
15 그칠 바를 몰라 있고 / 표표헌 
16 이 내 몸은 / 우화등선 되었 
17 어라 / 취흥이 도도하여 
18 뱃전치며 노래허니 / 그 소래 
19 으 허였으되 / 계도혜난장 
20 으로 / 격공명혜 소유광이로다
21 묘묘혜여회여 / 망미인혜 
4 322 천일방이로다 / 퉁소로 화답 
23 허니 / 그 소리 명명하야 
24 여원여모 여읍여소 / 여음이 3 225 요요하여 / 실같이 흘러나니
26 유학에 잠긴 어룡 // 2 227 흥에 겨워 춤을 추고 // 
28 고주에 이부들은 // 
5 429 망부한을 못이겨라 / 초연히 30 일어앉아 / 옛일을 생각하니 / 
31 만사가 꿈이로다 //
32 월명성회 오작이 남비하니 // 
6 5
33 조맹덕의 지은 시요 / 서망하 
34 구 동망무창 / 산천이 상무  
35 하여 / 울울창창 하였
36 으니 / 맹덕의 패한데라 
37 형주를 파한후에 / 강릉으로
4 338 내려갈제 / 축로는 일천리요
39 정기는 패공이라 //
<표 10> 문장구간에 따른 어절⋅장단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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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어절과 장단의 수가 비례하는 부분은 한 장단에 한 어절이 붙
은 대마디 대장단의 사용을 나타낸다. 하지만 장단의 수보다 어절의 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한 장단에 한 어절 이상이 사용되었다는 뜻
으로, 곡 전반에 엇붙임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엇붙
임의 잇따른 사용은 많은 양의 사설을 단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게 하며, 
중모리 장단에서 리듬꼴의 단조로움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낸다. 
Ⓑ
40 창을 비껴 술 마시고 //
4 341 글을 지어 읊을적에 / 일세영웅이
42 제련마는 / 이제 간 곳 모를레라 
43 후세에 태인 몸이 / 강상으 3 244 고기 낚고 / 산간에 나무헐제
45 어하로 짝을 허고 / 미륵으로
4 346 벗을 삼아 / 울울한 장부 뜻이
47 술잔에 의탁코저 // 
48 기부유어 천지허니 / 묘창해지
4 349 일속이라 / 무궁헌 천리장강
50 어이아니 두려우리 //
51 이 몸이 신선되야 / 강상명월
6 452 이 가운데 / 장생불로 못 헐 일을 53 한 없이 슬퍼하야 / 흉중에
54 쌓인 한을 / 퉁소로 붙임이라
55 아서라 모두다 취담일다 // 1 1
56 유유한 세상사를 덧없다 한을말고 // 2 257 거윽히 눈을 들어 우주를 살펴보라 //
58 쉬지않고 흐르난 물 간다헌들 끊어지며 // 2 259 기우렸다 돋는 달도 아주 소장 된단말가 //
60 덧 없다 볼작시면 천지가 일순이요 // 2 261 변함 없다 생각허면 만물이 무궁이라 //
62 강산청풍과 산간 명월은 // 2 263 귀로 들어 소리되고 눈이 되어 경개로다 //
64 취지무궁 용지불갈 하나님의 무궁조화 // 2 265 무엇이 서러워 탄식인가 //
66 세 잔에 갱작을 허여서 // 2 267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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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달의 측면에서 붙임새 활용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다음 표는 앞
서 단락 구성법에서 제시한 문학적 단락에 따른 붙임새 사용과 그 출현빈
도를 비교한 것이다. 
단락 내용 장단 수 붙임새 사용
Ⓐ-1 적벽강에서 흥취 29 대마디 대장단 41%엇붙임 59%
Ⓐ-2 적벽대전의 회고 10 대마디 대장단 30%엇붙임 70%
Ⓑ-1 인생무상을 탄식 15 대마디 대장단 20%엇붙임 80%
Ⓑ-2 해탈의 경지 13 대마디 대장단 100%
<표 11> 단락 구분에 따른 붙임새 사용 비교
Ⓐ-1에서는 붙임새의 사용이 비교적 균형 있게 나타나고 뒤따른 Ⓐ-2
와 Ⓑ-1에서는 엇붙임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며 Ⓑ-2는 모두 대마디 대장
단을 사용하였는데, 단락의 내용에 따라 붙임새를 달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차분하며 안정적인 심상을 다룰 때는 대마디 대장단을 주로 사용하
였으며 격한 감정과 어지러운 심상을 다루는 단락에서는 엇붙임의 사용이 
극대화되었다. 
내용 전달의 측면에서 엇붙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결속력 있는 사설을 장단에 걸쳐 연결하여 ‘문장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다. 단가 <적벽부>에서 이는 음보 단위의 엇붙임과 음보 단위가 깨진 엇
붙임으로 나타나는데 다음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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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보 단위의 엇붙임 음보 단위가 깨진 엇붙임
이 몸이 신선 돼야 / 강상명월
이 가운데 / 장생불로 못 헐 일을
한 없이 슬퍼하야 / 흉중에
쌓인 한을 / 퉁소로 붙임이라
월명성회 오작이 남비하니 //
조맹덕의 지은 시요 / 서망하
구 동망무창 / 산천이 상무 
하여 / 울울창창 하였
으니 / 맹덕으 패한데라 
<표 12> 엇붙임 종류에 따른 예시
<표 12>의 음보 단위의 엇붙임 예시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강상명
월 이 가운데”, “흉중에 쌓인 한을”은 두 음보가 만들어낸 하나의 어절로 4
⋅4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한 행에 한 장단에 해당하는 사설을 표기 하
였으므로 “강상명월”은 장단의 끝에 붙고 “이 가운데”는 다음 장단의 시작
에 붙어 하나의 어절이 음보 단위로 장단의 끝과 시작에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흉중에”와 “쌓인 한을”도 마찬가지로 각각 장단의 끝과 잇따른 
장단의 시작에 배치되었다. 
음보 단위가 깨진 엇붙임의 예시에서는 장단의 끝에 “서망하”가 붙고 다
음 장단의 시작에 “구 동망무창”이 붙어 음보를 형성하는 마지막 음절 하
나가 다음 장단의 시작에 붙어있음을 알 수 있다. “산천이 상무하여”와 “울
울창창 하였으니”는 뒤 음보의 마지막 두 음절이 다음 장단의 시작에 붙어 
음보 단위가 깨진 것으로 확인된다. 
내용 전달의 측면에서 엇붙임과 음보 단위가 깨진 엇붙임은 모두 한 장
단과 다음 장단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정렬은 결속
력 있는 문장을 한 호흡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어절을 장단과 장단 사이에 
배치하는 엇붙임으로 연결하여 문장의 ‘덩어리’를 만들었다.
4. 악조 활용법
악조 활용법은 ‘변조’와 ‘변청’을 통해 살펴보겠다. 단가 <적벽부>에서 
‘변조’는 선율의 구성음이 우조길에서 평조길로 바뀌는 모습을 통해 나타
- 34 -
나며 ‘변청’은 본청이 A♭에서 4도 위 d♭으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다. 
가. 변조
정정렬의 <적벽부>에서 나타나는 변조를 지속 길이에 따라 ‘일시적 변
조’, ‘순간적 변조(방울목)’, ‘영구적 변조’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ㄱ. 일시적 변조
단가 <적벽부>에서 ‘일시적 변조’는 우조길로 진행되던 선율에 평조길
이 일시적으로 차용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김소희가 ‘판소리의 
평조는 우조와 길이 많이 붙어 다닌다’57)고한 맥락에 해당된다. 단락 Ⓐ에
서 일시적 변조는 주로 ‘㉠예비→㉡변조’의 단계를 걸쳐 나타나는데 다음 





<악보 6> 단락 Ⓐ 일시적 변조 예시 1
57) 평조길을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정악이나 정가 계열의 음악, 한시창과 같은 음
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sol-la-do-re-mi’와 ‘re-mi-sol-la-do’가 한 
악곡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평조길의 do를 습관적으로 낮게 내는 경향이 
생겨 전승 과정에서 우조길처럼 바뀌어 불린 경우가 많다. 김소희와 그의 제자 안숙
선은 이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평조길의 do를 우조길의 mi와 혼
동하여 내는 일이 없으며 김소희는 ‘판소리의 평조는 전통가곡의 계면조의 성격과 같
고 풍류의 본령산과 같은 조인데 우조와 길이 많이 붙어다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
다. 김혜정, 위 논문 ｢판소리 악조론의 보완과 확장｣, 126쪽. 필자 또한 안숙선 명창
에게 소리 지도를 받으면서 이 두가지 음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받은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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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의 ㉠ 부분에서 f 음의 연속적인 등장은 일시적 변조를 ‘예비’
하는 과정이다. 제14장단의 사설 ‘바람 맞난 저 돛대는’은 하나의 어절 단
위인데 선율은 첫 4박의 ‘바람맞난’에서 이미 A♭-F-D♭(do-La-Sol)의 
하향 진행을 통한 A♭우조길의 반종지 형태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후 ㉠의 
‘저 돛대는’부터 선율이 급작스레 f(la)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보편적인 우
조길 선율의 시작으로 볼 수 없는 음으로, 평조 선율로 변조하기 위한 예
비 단계로 볼 수 있다. 
뒤이어 부른 ㉡ 부분의 출현음 중 d♭(마름모 표시)은 A♭평조길의 제 5
음인 do에 해당하는 음이다. A♭우조길에는 사용되지 않는 이 음의 등장은 
A♭평조길로 일시적 변조가 일어난 것을 시사하는데, 이 부분의 구성음을 
요약하면 다음 악보와 같다.
중심음 sol′   mi    do    la   Sol   Mi    Do
<악보 7> 제15장단 ‘그칠 바를 몰라있고’ - A♭평조길 구성음
위 <악보 7>에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은 제15장단 ‘그칠 바를 몰라있
고’에서 사용한 단3도 음 간격에 따른 선율 진행을 나타낸 것인데, 이는 
단가 <적벽부>의 평조길 선율 작법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
다.58) 
선율 종지음의 차이를 통해서도 변조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데, <악
보 6> ㉡　부분의 종지음은 ⓑ로 표시한 d♭으로 중심음 A♭과 ‘장5도’ 간격
인데, ⓐ로 표시한 A♭우조길의 종지음이 중심음과 완전4도 간격 e♭인 것
과 차이가 있다.
제16장단에서도 이 ‘㉠예비→㉡변조’의 단계를 통한 일시적 변조가 나타
난다. 
58) 단가 <적벽부>에서 나타나는 우조길과 평조길의 음정 관계에 따른 선율 진행은 제




<악보 8> 단락 Ⓐ 일시적 변조 예시 2
<악보 8>에서 ‘예비→변조’의 단계에 의한 일시적 변조는 ㉠에서 ‘f 음
의 연속적인 등장을 통한 예비→ ㉡에서 A♭평조길의 제5음 d♭(do) 사용
으로 나타난다. ⓐ는 일시적으로 변조된 선율의 종지음으로 직전 음으로부
터 완전5도 하행하며 평조길의 종지 형태로 선율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후 
10박부터 선율 진행은 A♭우조길로 돌아간다. 이러한 단계적 과정을 통한 
일시적 변조는 단락 Ⓐ의 제29장단, 제32장단에서도 재차 나타난다. 
지금까지 예시를 통해 살펴본 일시적 변조는 우조길이 우세한 <적벽
부>의 선율 진행에 다양성을 확보하며 단조로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선보에서 A♭평조길의 제5음 d♭(do)은 A♭우조길의 제5음 c(mi)
보다 반음 높은 것에 불과하지만 사용하였을 때 음색에 생기를 부여한다. 
씩씩하고 담담한 음색의 우조길이 평조길로 일시적 변조될 때 감정의 표
현이 조금 더 풍부해진다고 할 수 있겠다.
ㄴ. 순간적 변조(방울목)
우조길에서 평조길의 차용이 박 단위로 일어나 ‘방울목’과 같은 시김새
로 표현되는 ‘순간적 변조’는 단락 Ⓑ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d♭우조길에 d
♭평조길이 차용되어 순간적으로 변조가 일어나는 모습은 아래 <악보 9>
과 같다. 
㉠
<악보 9> 단락 Ⓑ 순간적 변조(방울목)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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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에 ㉠은 평조길의 g♭음이 아주 짧은 시가로 사용되며 순간적 
변조가 일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재빠른 음의 운용은 변조가 일어난 부분
을 마치 하나의 시김새 혹은 목 구성처럼 들리게 하는데 정정렬의 특징이
라 일컬어지는 ‘방울목’59)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d♭평조길에서 e♭→g♭→d♭(단3도 상행→완전4도 하행)의 순서로 음을 
재빨리 굴려 내는 것을 ‘방울목’이라 한다.60) <악보 10>를 통해 구성음을 
살펴보겠다. 
<악보 10> d♭평조길 ‘방울목’ 구성음
d♭평조길에서 ‘방울목’은 e♭, g♭, d♭ 세 음을 순차적으로 둥글게 굴려 
내는 것으로, e♭에서 g♭으로 단3도 상행한 후 완전4도 아래인 d♭으로 내
려오는 것이 핵심이다. 위 악보에 표기한 것과 같이 본청 d♭음이 방울목 
직전에 사용되기도 하며 g♭에서 d♭로 하행할 때, 경과음으로 e♭을 거쳐 
내려오기도 한다. 이때 e♭과 d♭은 진성으로 내고, 가운데 g♭만 가성 처리
하여 동그란 방울 같은 음색을 만들어낸다. 아래 제시한 <악보 11>의 ㉠
과 ㉡　부분에서도 e♭, g♭, d♭　음을 통한 방울목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59) 박헌봉에 의하면 판소리 창자가 소리할 때, 목소리를 둥글게 굴려서 내는 창법을 말
한다. 송방송, 한국음악용어론, 제3권, 900쪽. 송만갑창 백구타령과 김창룡창 돈타
령에 나타나는 염계달제 경드름의 악곡 특징 중 하나로 ‘방울목’이 자주 쓰이는데, 이
는 제3음 또는 제4음을 낼 때 2~4도 위의 음을 짧게 속소리로 굴려주는 목이다. 성
기련, ｢20세기 염계달제 경드름의 변모양상 연구｣, 판소리연구 제12권, 판소리학회, 
2001, 323쪽.
60) 단가 <적벽부>의 우조길에서 방울목은 완전4도 상행→단3도 하행의 순서로 나타
난다. 평조길에서 나타나는 방울목과 우조길에서 나타나는 방울목 모두 완전4도와 단
3도의 서로 다른 음 간격이 재빠르게 상행→하행하면서 작고 둥근 원을 그리는 듯한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선율에서 단3도와 완전4도의 상·하 반진행
이 연달아 나올 때 소리꾼들은 이를 ‘시조목’ 또는 ‘경드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악보 11> 단락 Ⓑ 순간적 변조(방울목) 예시 2
이 외에 제55·59·66장단에서도 방울목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단락　Ⓑ에서 일시적 변조는 d♭평조길의 방울목 차용을 통해 나타난다. 선
율의 빠른 움직임으로 인해 방울목의 핵심인 d♭평조길의 g♭음이 짧은 시
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우조길의 제5음 f로 해석하거나, 악보상에서 
정확한 음을 짚지 않고 시김새 기호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렇게 방울목을 하나의 시김새 ‘덩어리’로 인식하기 전에 그 구성음에 주목
해야 하는 이유는, 정정렬이 그의 특기로 ‘방울목’을 구사하게 된 배경 때
문이다.
정정렬은 우조길과 평조길을 수시로 변조하는 것에 능한데 특히 한 장
단 안에서 일시적인 변조를 자주 활용하는 것은 앞서 단락 Ⓐ의 예시로 살
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단락 Ⓑ에서부터는 사설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주
서붙임의 사용이 주를 이루면서 선율을 구성하는 음들의 시가가 전반적으
로 짧아졌다. 따라서 우조길에 평조길이 차용되며 나타나는 변조의 순간도 
이전보다 짧고 빨라지면서 ‘방울목’과 같은 음색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정정렬은 타고난 목이 음역이나 성량으로 풍부하지 못하였기에 변조와 
변청의 활용을 통한 차별화된 음색의 개발로 이를 극복하였다는 기존의 
평가를 고려했을 때,61) ‘방울목’이 정정렬의 특기가 된 배경은 위와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오선보에 판소리를 채보하는 한계를 차치하더라도 정정렬
61) 정정렬은 약한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잡한 선율 구조와 붙임새의 사용에 더불어 
다양한 시김새를 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은혜, ｢송만갑·정정렬의 소리제 연구: 
춘향가 중 진양조 대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03쪽. 일부 
소리꾼들이 이러한 일시적 변조를 자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우조길의 제5음과 
평조길의 제5의 반음 차이를 뭉뚱그려 하나로 사용한 까닭도 있지만, 목 구성이 탄탄
하여 음계적 변화가 아닌 음색과 음량을 풍부히 사용하여 판소리의 어법을 다양화할 
수 있었기 때문도 있다. 김혜정, 위 논문,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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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리를 분석할 때만큼은 평조길과 우조길의 사용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악조의 활용능력이 뛰어난 그의 특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ㄷ. 영구적 변조
우조길에서 평조길로 변조되어 여러 장단 지속되는 것을 ‘영구적 변조’
라 한다. 단가 <적벽부>에서 영구적 변조가 일어난 후에는 다시 이전의 
악조로 돌아가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데, 단락 Ⓐ에서 나타난 영구적 변조
의 모습을 악보를 통해 살펴보겠다. 
㈏
㈎
<악보 12> 단락 Ⓐ 영구적 변조 예시 
위 <악보 12>의 ㈎ 부분까지는 A♭우조길로 불리다가 ㈏부터 A♭평조
길로 불렸는데 이는 선율에서 평조길의 제5음 d♭(do)의 사용과 평조길의 
보편적인 종지 형태 ‘do-la-sol’의 사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A♭평
조길 진행은 단락 Ⓐ의 마지막 다섯 장단(제35~39장단)에 걸쳐 나타나며 
단락 Ⓑ부터는 d♭우조길로 불린다. 다음 <악보 13>는 단락 Ⓑ에서 나타





<악보 13> 단락 Ⓑ 영구적 변조 예시 
위 악보에서 ㈎ 부분까지는 d♭우조길로 불리다가 ㈏ 부분에서는 d♭평
조길의 제5음 g♭(마름모 표시)과 d♭우조길의 제5음 f(동그라미 표시)가 
한 장단 안에 함께 나타나 일시적 변조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
게 d♭우조길과 d♭평조길이 장단 내 혼재하는 상태가 네 장단 동안 지속된
다. 이후 ㈐ 부분부터는 선율에서 g♭(do) 음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d♭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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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로 영구적 변조가 일어난다.
나. 변청
단가 <적벽부>의 단락 Ⓐ는 A♭청으로 불리다가 단락 Ⓑ부터 d♭청으로 
불리면서 완전4도 위로 중심음이 이동하는 ‘변청’이 나타나는데62) 이를 
유도하는 과정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청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
이다. 단락 Ⓐ와 단락 Ⓑ 선율의 종지 형태와 출현음의 음역 차이를 비교
하여 중심음의 이동을 살펴보겠다. 다음 <악보 14>은 단락 Ⓐ의 마지막 
세 장단과 뒤이은 단락 Ⓑ의 첫 세 장단이다.
62) 본청에서 완전4도 위 음으로의 변청은 단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변청의 음 간격으로 
<대장부한>, <불수빈>, <고고천변>도 악곡 내에서 중심음이 4도 위로 변청된다. 






<악보 14> 변청(A♭→d♭) 전·후 구간 
먼저 A♭평조길로 불린 ㈎ 부분의 종지는 ㉠ 부분인데, d♭-b♭-a♭
(do-la-sol)로 선율을 끝맺는 것은 평조길의 제5음에서 제4음을 거쳐 제
3음(중심음)으로 끝마치는 평조선율의 대표적인 종지 형태이다. 이에 반
해 ㈏ 부분의 종지인 ㉡은　d♭-e♭로 나타나는데, 이는 do-re로 끝마치는 
우조길의 대표적인 종지 형태이다. 
선율에 사용된 출현음의 음역 또한 중심음과 함께 상향 이동하였다. 
<악보 14>의 ㈎ 부분에서 사용된 최저 음은 F는 ㈏ 부분부터 곡의 끝까
지 재차 사용되지 않는데 이는 ㈎와 ㈏가 속한 단락의 음역의 차이에서 비
롯된 것이다. ㈎ 부분이 속한 단락 Ⓐ는 C부터 b♭까지의 음역에서 불렸으
며 ㈏ 부분이 속한 단락 Ⓑ는 A♭부터 d♭까지의 음역에서 불렸다. 단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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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단락 Ⓑ에서 사용된 음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 D♭ E♭ F A♭ B♭ c d♭ e♭ f g♭ a♭ b♭ d♭′
Ⓐ
Ⓑ
<표 13> 단락 Ⓐ와 단락 Ⓑ의 음역 비교
위 표에서 단락 별 음역 사용에 따라 색칠한 부분을 통해 출현음의 음역
이 변청에 맞춰 전체적으로 상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단
락 Ⓑ에서부터 새로운 악구가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 부분까지 A♭평조길로 선율이 진행되다가 ㈏ 부분부터 d♭우
조길로 진행되며 ‘변청’과 ‘변조’가 동시에 일어났는데도 그 변화가 도드라
지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A♭평조길과 d♭우조길의 선
율을 구성하는 음 간격이 같기 때문이다. 아래 <표 14>를 통해 설명하겠
다. 
단락   출현음악조 F A♭ B♭ c d♭ e♭ f g♭ a♭ b♭
전 Ⓐ A♭평조길 Mi sol la do re mi sol′ la′
후 Ⓑ d♭우조길 sol la do re mi sol′ la′
※ 각 악조의 청(중심음)을 굵은 테두리로 표시하였다. 
<표 14> 변청 전·후 출현음
위 표에 색칠된 부분을 통해 단락 Ⓐ의 마지막 다섯 장단(제35~39장
단)에서 사용된 A♭평조길과 단락 Ⓑ부터 사용된 d♭우조길의 음 간격이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A♭평조길과 d♭우조길의 중심음은 서로 완전4도 간
격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듣는이는 선율 진행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
는데,63) 이는 변청 전·후의 악조가 공유하는 음 조직을 활용한 선율을 만
63) 하지만 소리꾼은 중심음의 변화(변청)와 길 바꿈(변조)을 명확히 인지하여야만 각 
악조에 따른 선율 종지형의 구성음을 명확히 짚어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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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위 <악보 14>의 ㈎ 부분은 A♭평조길인데 d♭, e♭, f 음을 통한 장2도 
간격의 완만한 선율 진행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d♭우조길
의 ‘장2도 진행’ 유형64)을 미리 등장시켜, 익숙한 선율 진행의 반복을 통
해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상 단가 <적벽부>에서 나타난 악조의 활용을 종합하여 살펴본 전체 
형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위 <표 1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단가 <적벽부>의 악조 활용에 의한 
구조는 ABA′B′ 형식으로 종합할 수 있다. 정정렬은 자신만의 체계적인 악
조 활용법을 통해 변조를 자유롭게 구사하였고, 자연스러운 변청을 유도하
였으며, 악곡 전체 형식 구조에 통일감을 부여하였다.
5. 선율 작법
단가 <적벽부>의 선율 작법은 악조 구성음의 음정 관계 따른 것과 특
징적 선율형의 반복에 따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악조의 음정 관계에 따
른 우조 선율 작법과 평조 선율 작법 및 특징적인 선율형의 반복 양상을 
단락 Ⓐ와 Ⓑ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다. 
64) 우조길의 ‘장2도 진행’은 단가 <적벽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율 진행 유형으
로 제5절의 선율 작법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단락 장단 본청 악조 형식
Ⓐ 1~34 A♭ 우조길 A35~39 평조길 B
Ⓑ 40~61 d♭ 우조길 A′62~67 평조길 B′
※ 각 장단 구간의 지배적인 악조를 기준으로 함.
<표 15> 악조의 활용에 의한 단가 <적벽부>의 형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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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조 선율 작법 
단가 <적벽부>에 나타난 우조 선율 작법의 특징은 장2도와 완전4도 음 
간격에 의한 선율 진행으로 나타난다. 악곡 내 A♭우조길로 불린 선율과 d
♭우조길로 불린 선율에서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겠다.
ㄱ. 장2도 진행 
장2도 음 간격에 의한 선율 진행은 우조길의 do, re, mi 세 음정에 의해 
나타나는데 음정의 이동 폭이 좁은 완만한 선율선이 차분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표현한다. A♭우조길로 불린 단락 Ⓐ의 제3~4장단을 통해 이를 살
펴보겠다. 
<악보 15> A♭우조길 장2도 선율 작법 예시 1
 <악보 15>에서 ‘임기소지~서래허고’의 선율은 장2도 간격의 A♭-B♭
-c(do-re-mi)에 의해 진행되는데, 중심음으로부터 얕은 폭으로 완만하
게 진행되는 선율은 안정감 있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다음 <악보 16>에
서도 이러한 선율의 운용 방식이 나타난다.
- 46 -
<악보 16> A♭우조길 장2도 선율 작법 예시 2 
제8~9장단 ‘이윽고 동산에~배회허니’에서도 장2도 간격의 A♭-B♭
-c(do-re-mi)가 선율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단락 Ⓑ의 d♭우조길에서도 장2도 간격의 선율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다
음 <악보 17>를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17> d♭우조길 장2도 선율 작법 예시 1
d♭우조길로 불린 제43~44장단에서도 장2도 간격의 do-re-mi에 의한 
완만한 선율선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악보 18>의 d♭우조 선율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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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d♭우조길 장2도 선율 작법 예시 2
위 악보의 출현음 d♭-e♭-f는 d♭우조길의 do-re-mi에 해당하는 음으
로 제57장단 또한 장2도 음 간격에 의한 우조 선율 작법의 예시라 할 수 
있다. 
ㄴ. 완전4도 진행 
완전4도 진행은 앞서 제시한 장2도 간격의 완만한 선율선 사이사이에 
사용되어 선율 진행에 씩씩하고 호기로운 느낌을 부여한다. 먼저 A♭우조
길로 불린 <악보 19>를 통해 이를 살펴보겠다. 
<악보 19> A♭우조길 완전4도 선율 작법 예시 1 
위 <악보 19>에 네모로 표시한 선율의 시작과 종지 부분에 완전4도 간
격의 음정이 사용되어 자칫 단조롭게만 느껴질 수 있는 완만한 선율 진행
을 보완하고 있다. 다음 <악보 20>는 완전4도 진행이 선율의 중간에 배
치된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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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A♭우조길 완전4도 선율 작법 예시 2
 
위 악보에서는 완전4도 선율 진행이 선율의 시작과 끝이 아닌 중간에 
사용되어 선율에 생기를 부여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이러한 음 
간격을 통한 도약은 선율 진행 방향의 다채로움에 이바지하며 우조 선율
의 단조로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d♭우조길에서 완전4도 음 간격을 활용한 선율 작법을 예시를 통해 살펴
보겠다. 다음 제시한 <악보 21>은 d♭우조길로 불린 제42장단이다.
<악보 21> d♭우조길 완전4도 선율 작법 예시 1
위 악보에서 네모 표시 한 부분은 장2도 간격의 완만한 d♭우조 선율선 
사이에 완전4도 진행이 나타난 곳이다. 이렇게 차분하게 운용된 선율의 중
간에 완전4도로 음 간격을 벌려주며 단조로움을 해소하는 진행은 아래 
<악보 22>에서도 나타난다.
<악보 22> d♭우조길 완전4도 선율 작법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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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우조길로 불린 제52장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장2도 간격으로 완만하게 
움직이는 선율의 사이에 완전 4도 간격의 진행이 사용되어 선율에 생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단가 <적벽부>의 우조 선율에 나타나는 장2도와 완전4도 진행
을 A♭본청과 d♭본청의 출현음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본청A♭본청
<악보 23> 우조 선율 ‘장2도 진행’ 출현음 
d♭본청A♭본청
<악보 24> 우조 선율 ‘완전4도 진행’ 출현음 
나. 평조 선율 작법 
평조길에 의한 선율 작법에는 단3도 진행과 완전4도 음 간격의 선율 진
행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악곡 안에서 A♭우조길로 불린 선율과 d♭우조
길로 불린 선율에서 이를 살펴보겠다.
ㄱ. 단3도 진행 
단3도 진행은 평조 특유의 평화롭고 화창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
다. 다음 <악보 25>를 통해 그 사용 방식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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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A♭평조길 단3도 선율 작법 예시 1
A♭평조길로 불린 제15장단의 ‘그칠 바를 몰라있고’와 ‘이내 몸은 우화
등선’에서 d♭-B♭와 A♭-F에 의한 단3도 선율 진행이 사용되어 평조길 
특유의 화평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 ＜악보 26>에서도 이러한 선
율 진행이 사용되었다.
<악보 26> A♭평조길 단3도 선율 작법 예시 2
위 악보의 제28~29장단에서도 단3도 진행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앞
서 우조 선율 작법에서 살펴본 장2도와 완전4도 간격 선율 진행이 안정감
과 이완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평조 선율 작법에서 단3도 음 간
격의 사용은 선율의 진행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하여 긴장감을 더
함과 동시에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d♭평조길로 불린 <악보 27>에서도 단3도 음 간격에 의한 선율의 진행
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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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d♭평조길 단3도 선율 작법 예시 1
d♭평조길의 단3도 간격에 의한 선율이 mi-sol과 do-la의 사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단락 Ⓑ에서는 위 <악보 27>과같이 단3도 선율 진행이 
완전4도 진행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자주 쪼개가는 붙임새에 
이러한 선율 진행이 사용될 때 아기자기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준다. 
<악보 28>에서도 이러한 사용이 나타난다. 
<악보 28> d♭평조길 단3도 선율 작법 예시 2
위 악보에서 d♭평조길로 불린 ‘취지무금 용지불갈 하나님의’의 선율에
서도 단3도 진행이 3회 사용되었으며 그 사이에 완전4도가 함께 사용되어 
선율의 음색을 다채롭게 만들어내고 있다.
ㄴ. 완전4도 진행 
완전4도 선율 진행은 평조길의 중심음과 위아래 완전4도 관계에 있는 
음이 수식을 주고받으며 나타나는데 단3도 음 간격의 사용이 잦은 평조 
선율에서 안정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악보 29>의 예시를 통해 이
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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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A♭평조길 완전4도 선율 작법 예시 1 
악보에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A♭평조길로 불린 ‘그칠 바를 몰라있고’에
서 완전4도 간격의 선율 진행이 일어난 곳이다. 직전에 단3도 간격으로 진
행하던 선율이 완전4도 간격의 d♭-A♭(do-sol)으로 평조길의 중심음에 
착지하면서 선율에 안정감을 확보한 후 다시 단3도 하향 진행을 이어나간




<악보 30> A♭평조길 완전4도 선율 작법 예시 2
A♭평조길로 불린 제37~39장단에서 완전4도 진행은 ㉠으로 표시한 부
분과 같이 중심음인 A♭에서 완전4도 위인 d♭로 상행하거나 ㉡처럼 하행
하는 모습으로 사용되었다. ㉡의 d♭-B♭-A♭(do-la-sol)로 구성된 3 연
음의 B♭(la)는 선율이 d♭-A♭(do-sol)로 완전4도 하향 진행할 때 경과
음으로 사용되며 평조적 선율의 음색을 살리는 역할을 하므로 완전4도 진
행의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d♭평조길로 불린 제58장단에서도 완전4도 진행이 자주 나타나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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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보 31>을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 31> d♭평조길 완전4도 선율 작법 예시 1
위 예시에서는 d♭평조길의 d♭-A♭(sol-Re), g♭-d♭(do-sol), a♭-e♭
(re-la)로 나타나는 완전4도 음 간격이 선율 진행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데 주로 중심음 d♭(sol)의 확인을 통해 선율의 안정감을 확보하는 방향으
로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32>에서도 이러한 쓰임새가 나타난다. 
<악보 32> d♭평조길 완전4도 선율 작법 예시 2
d♭평조길로 불린 선율에 네모로 표시한 부분 또한 d♭-A♭(sol-Re)와 
g♭-d♭(do-sol)에 의한 완전4도 선율 진행이다. 완전4도 진행과 단3도 
진행이 선율에 번갈아 사용되어 아기자기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음색을 만
들어내고 있다. 
이상 단가 <적벽부>의 평조 선율에 나타나는 단3도와 완전4도 진행을 
A♭본청과 d♭본청의 출현음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본청 d♭본청
<악보 33> 평조 선율 ‘단3도 진행’ 출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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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본청 d♭본청
<악보 34> 평조 선율 ‘완전4도 진행’ 출현음 
다. 특징적 선율형 
단가 <적벽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특징적 선율형을 단락별로 나누
어 살펴보고자 한다. 
ㄱ. 단락 Ⓐ
단락 Ⓐ의 제30장단에서 나타난 선율형은 다음 <악보 35>와 같다. 
<악보 35> 단락 Ⓐ 특징적 선율형
A♭우조길로 불린 <악보 35>에서 네모로 표시한 선율의 구성음은 
F-A♭-A♭-A♭-c-F(La-do-do-do-mi-La)이다. 이 부분의 선율은 
F-A♭(La-do)로 단3도 상행한 후 A♭(do)를 1박 단위로 재차 반복한 다
음 완전 5도 간격의 c-F(mi-La)가 하향 진행하는 순서로 짜였다. 이러




<악보 36> 단락 Ⓐ 특징적 선율형의 발전 및 반복
A♭우조길로 불린 위 악보에서 ㈀으로 표시한 부분의 선율형은 F-A♭
(La-do)으로 단3도 상행한 후 f-F(la-La)로 옥타브 하행하는 구성이며 
㈁ 부분에서도 ‘단3도 상행→옥타브 하행’에 의한 선율형이 두 번 연달아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제30장단의 특징적 선율형이 발전되어 제33~34장
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ㄴ. 단락 Ⓑ
단락 Ⓑ에서는 특징적 선율형 ①, ②, ③이 발전 및 반복되어 나타난다. 
먼저 특징적 선율형 ①은 제45장단에서 먼저 사용된 후 제51장단에서 발
전되어 사용되었는데 <악보 37>과 <악보 38>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다. 
㉠
<악보 37> 단락 Ⓑ 특징적 선율형 ①
㉡
<악보 38> 단락 Ⓑ 특징적 선율형 ①의 발전 및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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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36>의 ㉠ 부분은 특징적 선율형 ①이 처음 등장하는 제 45
장단이다. ㉠의 선율형은 ‘짝을 허고’ 한 음보를 e♭-d♭-B♭(re-do-la)의 
음 진행으로 부르고 1박을 쉰 뒤 다음 음보 ‘미륵으로’를 f(mi)로 시작하
여 e♭(re)로 마치는 구성으로 짜였다. 이러한 특징적 선율형이 발전되어 
재차 등장하는 곳은 <악보 38> 제51장단에 ㉡ 부분인데 이 역시 한 음보
를 e♭-d♭-B♭(re-do-la)를 구성음으로 하여 부르고 1박 쉰 후 f(mi)에
서 시작한 선율이 e♭(re)로 마치는 구성이다. 즉 ㉡은 ㉠의 특징적 선율형
을 발전시켜 반복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다. 
특징적 선율형 ②는 제58장단에서 처음 등장하여 제64장단에서 발전 
및 반복 사용되었는데 이를 <악보 39>과 <악보 40>를 통해 살펴보겠
다. 
㉠1 ㉠2 ㉠3
<악보 39> 단락 Ⓑ 특징적 선율형 ②
㉡1 ㉡2 ㉡3
<악보 40> 단락 Ⓑ 특징적 선율형 ②의 발전 및 반복
d♭평조길로 불린 <악보 39>의 제58장단은 악보 상에 ㉠1, ㉠2, ㉠3으
로 표시한 선율의 덩어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 부분은 A♭에서 시
작하여 d♭으로 도약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2 부분은 d♭을 중심으로 한 
완만한 선율선을 그려내었고 ㉠3 부분은 b♭에서 시작하여 e♭으로 종지한
다. 이러한 특징적 선율형이 발전되어 반복되는 곳은 d♭우조길로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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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의 제64장단이다. 악보상에 ㉡1, ㉡2, ㉡3으로 표시한 부분은 
각각 ㉠1, ㉠2, ㉠3에 대응되는 선율 덩어리로 두 선율형의 구성음에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선율이 진행하는 방향과 성질을 통해 특징적 선율형이 
반복된 구간임을 알 수 있다. 
특징적 선율형 ③은 제62장단에 ㉠ 표시한 부분에서 나타나며 이는 제
63장단의 ㉡　부분에서 발전 및 반복되어 사용되었다. 다음 <악보 41>를 
통해 이를 살펴보겠다. 
㉠
㉡
<악보 41> 단락 Ⓑ 특징적 선율형 ③
d♭평조길로 불린 제 62장단에 ㉠으로 표시한 부분의 선율형은 크게 e♭
-a♭-g♭-e♭-d♭(la-re-do-la-sol)의 음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
율형이 발전 및 반복되어 사용된 곳은 제63장단의 ㉡ 부분으로 선율형의 




소리꾼들이 말 하는 ‘잘 짜여진 소리’란 사설의 내용과 음악의 유기적 
짜임을 지칭하는 ‘이면(裏面)’과 관련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 ‘이면’은 대
상의 보이지 않는 뒷면을 이르는 말이다. 판소리에서 ‘이면’이 사설의 내용
과 이를 해석한 소리꾼의 속내라면, 전면(前面)은 음악적인 표출이다. 따
라서 ‘이면에 맞는’ 소리란 사설의 내용과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가 상통하
는 것을 의미한다. 
정정렬은 단가 <적벽부>에서 소식의 ｢전적벽부｣에 담긴 내용을 음악적
으로 구현하기 위해 단락 구성법, 사설 개작법, 붙임새 활용법, 악조 활용
법, 선율 작법의 다섯 가지 방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였다. 다음 표는 ｢전
적벽부｣의 내용 전개에 따른 문학적 단락을 구분한 것이다. 
단락 Ⓐ ⒷⒶ-1 Ⓐ-2 Ⓑ-1 Ⓑ-2
내용 적벽강에서 흥취 적벽대전의 회고 인생무상을 탄식 해탈의 경지
<표 16> 적벽부의 내용 전개에 따른 단락 구분
정정렬이 각 단락의 내용을 단가 <적벽부>에서 음악적으로 구현한 방
법을 사설개작법, 붙임새 활용법, 악조 활용법, 선율 작법의 유기적 활용을 
통해 살펴보겠다. 
1. 단락 Ⓐ ‘적벽강’
 단락 Ⓐ의 내용은 ‘적벽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1은 화자가 적벽
강에서 손님과 함께 유유자적하며 뱃놀이를 즐기는 장면이 주를 이루며 
Ⓐ-2는 적벽강에 얽힌 역사, ‘적벽대전’을 회고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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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음악적으로 표출한 방법을 악보를 통해 살펴보겠다. 
가. Ⓐ-1 ‘적벽강에서 흥취’
화자가 손님과 함께 잔잔한 물결이 이는 적벽강에 배를 띄우고 유유자
적하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은 다음 <악보 42>를 통해 볼 수 있다. 
<악보 42> 이면의 음악적 표출 - ‘적벽강에서 흥취’ 1
위 악보는 <적벽부>의 제1~4장단으로, 사설은 한문의 독음을 주로 활
용하되 우리말로 조사 붙여 엮는 방식으로 개작되었다. 붙임새는 주로 대
마디 대장단과 음보 단위의 엇붙임을 사용하여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었고 한 음절을 약 1~2박에 걸쳐 불러서 한 장단 안에 4·4조의 사설이 
여유롭게 배치되게 하였다. 여기에 A♭우조길의 중심음으로부터 장2도 간
격의 완만한 선율이 얹어져 잔잔한 물결 위 유유자적한 화자의 모습과 한
가로운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후 화자가 손님과 함께 술과 음악을 즐기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








<악보 43> 이면의 음악적 표출 - ‘적벽강에서 흥취’ 2
<악보 43＞의 사설은 한문의 독음에 우리말로 조사를 붙여 사용하거나 
뜻을 우리말로 풀어 개작되었다. 붙임새는 전반적으로 엇붙임이 사용되었
으며 ㉠, ㉡부분에서는 음보 단위가 깨진 엇붙임을 사용하였다. A♭우조길
로 진행되던 선율에서 ㉢과 ㉣부분과 같은 A♭평조길로 일시적 변조가 나
타나며, ㉤과 ㉥부분에서는 한 음절을 여러 음정에 걸쳐 부르는 모습이 나
타난다. 이렇게 모든 요소가 한군데 어지러이 등장하는 이유는 화자가 술
과 풍류에 취해 흐드러지게 노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 차
분하고 여유롭던 심상을 표현하던 음악과 대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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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적벽대전의 회고’
‘적벽강’에 얽힌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의 시작 부분은 다음 <악보 44>
과 같다. 
㉠
<악보 44> 이면의 음악적 표출 - ‘적벽대전의 회고’ 1
 A♭우조길로 진행되던 선율이 ㉠　부분의 ‘만사가 꿈이로다’에서 A♭평
조길로 불리는데, 이러한 음색의 전환은 ‘옛일을 생각(역사의 회고)’하는 
내용이 전개될 것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　부분의 첫음절 ‘만’에 d♭, e♭, 
f 세 음이 다섯 박에 걸쳐 수식을 주고받으며 ‘온갖 많은 일’을 뜻하는 만
사(萬事)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 장단부터는 적벽강에 관련된 역사의 회










<악보 45> 이면의 음악적 표출 - ‘적벽대전의 회고’ 2
위 악보에 ㉠, ㉡，㉢, ㉣로 표시한 부분은 옥타브 간격의 음 진행을 표
시한 것으로 넓은 폭으로 음의 고저를 오가며 선율을 요동치게 만드는 모
습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 ㉦ 부분은 음보가 깨진 엇붙임을 표
시한 것이다. 이러한 엇붙임의 사용은 불안정한 호흡을 의도한 것이며 사
설을 쉴 새 없이 연결해나가는 이러한 붙임새를 통해 사건의 전달을 끊기
지 않는 호흡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선율과 붙임새의 운용은 불규칙
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쟁의 혼돈과 이를 회상하며 격해진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요동치던 선율이 제36장단 ‘맹덕으 패한데라’에서
는 점진적으로 중심음 A♭로 돌아가며 안정감을 회복하고 비로소 전쟁이 
끝났음을 표현하고 있다.
2. 단락 Ⓑ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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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의 내용은 화자의 ‘깨달음’을 다루고 있다. 이는 화자의 내면에 
관한 것으로 단락 Ⓐ에서 화자의 외부적 요소인 ‘적벽강’을 주제로 한 것
과 대비되는데 중심음 또한 A♭에서 4도 위인 d♭으로 변청 되어 주제로 
삼은 대상의 변화가 음악에도 반영되었다. Ⓑ-1의 내용은 인생무상을 탄
식하는 내용을 다루며 Ⓑ-2에서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 화자의 심상을 다
루고 있는데, 이를 음악적으로 표출한 방법을 악보를 통해 살펴보겠다.
 
가. Ⓑ-1 ‘인생무상을 탄식’
인간의 유한하고 덧없는 삶을 논하는 화자의 태도를 음악적 표현한 부
분은 다음 <악보 46>과 같다.
<악보 46> 이면의 음악적 표출 - ‘인생무상을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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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에서 사설은 주로 원문의 뜻을 우리말로 풀어 사용하는 방향으
로 개작되었으며, 붙임새는 주로 음보 단위의 엇붙임이 사용되었다. 여기
에 d♭우조길의 중심음으로부터 고저의 폭이 얕은 완만한 선율이 얹어져 
화자의 강호에서의 소박한 삶이 담담한 어조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차분한 
느낌을 주는 선율은 위용을 자랑하는 무궁한 자연에 비해 한없이 보잘것
없는 자신의 삶을 마주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데 화자가 자신이 직
면한 문제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체념한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대마
디 대장단 사이사이 엇붙임이 사용되어 정돈되지 못한 화자의 심상을 드
러내고 있다.
나. Ⓑ-2 ‘해탈의 경지’
인간의 육신이 가진 한계를 정신적인 깨달음으로 초월하고 비로소 해탈





<악보 47> 이면의 음악적 표출 - ‘해탈의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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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에서 사설은 대부분 원문을 우리말로 풀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작되었으며 붙임새는 모두 대마디 대장단이 사용되었다. d♭우조길로 불
린 ㉠　부분의 선율은 ㉠′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며 d♭평조길로 불린 ㉡의 선
율은 ㉡′에서 유사한 진행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안정적인 붙임새와 특징
적 선율의 반복을 통해 깨달음에 대한 확신과 뚜렷하진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 부분부터 곡의 마지막 장단까지 여섯 장단을 d♭평조길로 변
조하여 부르는데, <적벽부>의 선율이 대부분 우조길로 불린 것을 고려했
을 때 이러한 변화는 화자가 깨달음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다다른 결과를 
음악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정정렬이 단가 <적벽부>에서 사설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표출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락 Ⓐ의 큰 주제는 ‘적벽강’이다. Ⓐ-1의 내용은 ‘적벽강’을 유유자적 
즐기는 화자의 흥취를 다루고 있는데, 사설은 한자의 독음을 최대한 살리
면서 4⋅4조 운율에 맞추는 방향으로 개작하였다. 붙임새는 대마디 대장
단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선율의 완만한 진행을 더 해 차분하고 여유로운 
심상을 표현하였다. Ⓐ-2는 ‘적벽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역사적 사건을 회
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설은 주로 한자의 독음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작되었고, 붙임새는 음보가 깨진 엇붙임을 연달아 사용하여 사건의 전달
을 끊기지 않는 호흡으로 엮어냄과 동시에 전쟁의 혼란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옥타브 간격의 역동적인 선율 진행을 통해 전쟁의 모습 형상화하였
으며, 고음역에서 선율 형성을 통해 화자의 격해진 감정을 표현하였다.
단락 Ⓑ의 주제는 ‘깨달음’으로 중심음을 d♭으로 변청 하여 주제의 변화
를 반영하였다. Ⓑ-1의 내용은 화자의 소박한 삶과 인생의 덧없음을 다루
고 있는데 사설은 원문의 내용을 우리말로 풀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작
되었다. 인생의 무상함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덤덤하게, 체념한 듯 표현
하기 위하여 중심음으로부터 완만하게 움직이는 선율선을 사용하였고 붙
임새는 주로 음보 단위의 엇붙임을 사용하여 차분하지만 정돈되지 못한 
심상을 표현하였다. Ⓑ-2는 화자가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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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에 경지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설은 주로 원문의 뜻을 우리
말로 풀어 사용하였다. 붙임새는 전부 대마디 대장단을 사용하였으며 특징
적 선율형들의 반복을 통해 단락 내 통일감과 균형감을 주었다. 또한, 곡
의 마지막 여섯 장단은 전부 평조길로 불러 깨달음을 통해 변화한 화자의 
사고와 평온해진 심상을 표현하였다.
이상 단가 <적벽부> 장착법의 핵심은 <표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단락 Ⓐ 단락 Ⓑ








개작 원문 내용의 와전 없이 4⋅4조 운율로 개작독음 > 우리말 해석 독음 < 우리말 해석
음악적 
요소
붙임새 대⋅대 > 엇 대마디 대장단 < 엇붙임 대⋅대 > 엇평균 9음절 사용 평균 12음절 사용
악조 A♭우조길, A♭평조길 d♭우조길, d♭평조길








<표 17> 단가 <적벽부>의 작창법 요약
 
단가 <적벽부>는 위 표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문학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개별적 요소 자체
는 평이할 수 있으나 이들의 유기적 결합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 형식미가 뛰어나다. 즉, 음악적 요소의 논리적인 선택과 결합을 통해 




이상으로 정정렬의 단가 <적벽부> 작창법을 단락 구성법⋅사설 개작법
⋅붙임새 활용법⋅악조 활용법⋅선율 작법 총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와, 이들의 유기적 활용을 통한 ‘이면의 구현’ 방식을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단락 구성법에서는 사설의 내용 전개에 따른 문학적 단락 구분을 음악
적 단락에도 적용하여, 음악적 요소들이 내용 전달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
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단가 <적벽부>에서는 단락마다 상이한 주제를 반
영하기 위해 중심음(청)을 달리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적벽강’을 
주제로 하는 단락 Ⓐ는 A♭청으로 부르고 ‘깨달음’을 주제로 하는 단락 Ⓑ
는 d♭청으로 4도 위 변청하여 불렀다. 
사설 개작법에서는 개작의 대상이 한문일 때, 독음을 살려 우리말로 토
를 다는 형식으로 사용하거나 뜻을 풀어 가사로 만들되 전체적으로 4·4조 
운율이 살아나도록 하며 내용의 와전이 없게끔 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단
가 <적벽부>의 단락 Ⓐ의 사설 개작에는 주로 한자의 독음에 우리말로 
토를 다는 방식이 사용되었고, 글이 많고 내용이 어려운 단락 Ⓑ는 우리말
로 풀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작되어 원문의 전체 내용이 사설 전반에 고
르게, 와전 없이 담겼다.
붙임새 활용법에서는 대마디 대장단과 엇붙임의 특색을 기능 및 내용 
전달의 측면으로 활용한 방법에 관해 다루었다. 단가 <적벽부>에서는 대
마디 대장단과 엇붙임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중모리장단의 평이한 속도가 
주는 단조로움을 극복하였으며 주서붙임의 활용으로 많은 양의 사설을 빠
른 속도감으로 소화하였다. 내용 전달의 측면에서는 엇붙임의 사용을 통해 
문장을 연결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단위를 나타내었으며, 대마디 대장
단과 엇붙임의 대비를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활용하였다. 단락 Ⓐ의 소단
락 Ⓐ-1에서는 대마디 대장단, Ⓐ-2에서는 엇붙임의 활용이 주를 이루었
고 단락 Ⓑ의 소단락 Ⓑ-1에서는 엇붙임, Ⓑ-2에서는 대마디 대장단이 
주를 이루며 단락마다 다른 심상을 전달하기 위해 붙임새를 달리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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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악조 활용법에서는 변조와 변청의 준비 단계에서 변화를 암시하는 자신
만의 신호 또는 규칙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이며 자연
스러운 악조의 변화를 유도한 방법을 다루었다. 변조는 일시적 변조, 순간
적 변조, 영구적 변조와 같이 지속된 시간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세분화된 사용은 선율 진행의 다채로움을 확보하며 ‘방울목’과 같은 정정
렬만의 특색있는 음색을 개발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각 악조의 음 조직을 
활용한 변청 유도 방법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변청 전·후 악조의 공
통음에 의한 선율 진행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자연스러운 변청을 유도
하였다. 또한, 단락별 악조 활용에 의한 형식 구조가 ABA′B′로 나타나 정
정렬의 악조 활용이 악곡 전체 구조에 통일감을 부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선율 작법은 각 악조의 음정 관계에 따라 선율을 만드는 것으로, 우조 
선율 작법과 평조 선율 작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단락마다 특징적 
선율형의 반복적인 등장을 통해 단락 내 선율 진행의 결속력을 높이고 통
일감을 부여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우조 선율 작법에는 장2도와 완전4도 
간격에 의한 진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평조 선율 작법에는 단3도와 완전
4도 간격에 의한 진행이 주로 사용되었다. 단락별 선율의 특징은 Ⓐ-1에
서는 중심음 기준의 완만한 선율선, Ⓐ-2에서는 잦은 옥타브 도약 진행과 
고음역 선율 형성, Ⓑ-1에서는 중심음 기준의 완만한 선율선, Ⓑ-2에서
는 특징적 선율형의 반복으로 나타났다. 
이상 정정렬의 작창법의 지향점을 ‘이면의 구현’으로 보고 작품의 이면
과 그에 대한 음악적 표출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정
리하였다. 
정정렬의 단가 <적벽부> 작창법의 핵심은 사설이 담고 있는 내용의 음
악적 표출, 즉 ‘이면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판소리 작
창에서 당연한 목표일 수 있겠으나, 이전에 정정렬의 음악에 대한 분석이 
주로 엇붙임, 변조, 변청과 같은 개별적 요소에 관한 것이었다면 본고에서
는 이들의 유기적 합일이 사설의 이면을 음악적으로 표출하는데 어떤 역
할을 하는지 총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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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렬의 작창법은 물론 단가 작창법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만큼 아
직 초석의 일부일 본 연구에 이어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판소리 작창법 
연구들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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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reative 
Composition of Danga “Jeokbyukbu”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creative composition method by 
analyzing the danga “Jeokbyukbu” as sung and composed by Jeongryul, 
Jeong (1876-1938). Jeong is known as one of the five pansori 
masters of modern history, and is regarded as a pioneer of creating 
modern pansori.
The danga “Jeokbyukbu” was confirmed as Jeong’s original creation 
in the original album produced by Columbia Records, where it was 
designated shindanga, or “new danga”, and the lyrics are a rewrite of 
Su Shi’s “JeonJeokbyeokbu”.
Through the analysis of “Jeokbyukbu”, Jeong's creative composition 
- 74 -
method can be divided into five activities: construction of musical 
structure, lyric rewriting, application of butchimsae, modulation and 
transposition, and melodic composition.
The construction of musical structure was based on the paragraph 
division of the original text. Composing methods such as transposition 
were inspired organically from changes of topic in the text.
Lyrics were rewritten from Shu Shi’s “Jeon-Jeokbyeokbu”, to
correspond with the form of danga. The reading sounds of word 
segments composed of four syllables were mostly retained, and others 
were retranslated to be written with an average of four syllables 
retaining the original text’s meaning.
Application of butchimsae – a method of connecting lyrics and
rhythms –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daemadi daejangdan and
utbutchim. These two usages can be divided by musical intent: content 
delivery or rhythmic function.
The modulation method was examined by the usage of modulation 
between ujo and pyeongjo, as well as transposition of the key. Jeong’s 
method can be divided into temporary modulation, momentary 
modulation, and permanent modulation. Transposition occurred by the 
usage of structural similarity between modes. 
Jeong’s composition of melody reflects the structure of each mode. 
The usage of certain pitch intervals forms a pattern, and repeated 
appearances form unity in each paragraph of the music.
By examining these five aspects of Jeong’s composition method, the 
compositional goal was found to reflect imyeon (the theme of the 
text).
Jeong’s composition method overall aims to express the content of 
the text by combining the musical elements with his unique technique. 
“Jeokbyeokbu” is the only danga in which the source of the text is 
- 75 -
known, the original record exists, and the composer is verified. Thus, 
there may be no other piece more suitable for studying danga 
composition technique than Jeong’s “Jeokbyeokbu”.
Until now, Jeong’s composition method was under-studied in 
comparison with the recognition of his pansori creations. It would be 
unreasonable to define Jeong's entire compositional method by only 
one piece. However, Jeong's specific method of composing 
“Jeokbyeokbu” as revealed by this study will be a useful example to 
which scholars and upcoming pansori composers may refer.
………………………………………………
Keywords: Jeong Jeong-ryul, Danga, Jeokbyukbu, Pansori,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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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 ○ │ ○ │ │ ○ ○ ㊀ ○ ○ ○
1 임 술 지 추 칠 월 기 망 으
2 적 벽 - - - 강 배 를 띄 워
3 임 - 기 - 소 - 지 노 닐 적 에
4 청 - - 풍 - 은 서래 허 고
5 수 파 는 - 불 흥 이라 술 을 들 어
6 객 을 주며 진 - 풍 - 명 월 읖 조
7 리고 - 요조 - 지장 - 노 래 헐 제
8 이 윽 고 동 산 에 - 달 이 솟 아
9 두 - - 간 - 으 - - 배 회 허니
10 백 로 는 횡 강 허고 수광 - 은
11 첩 천 이라 가 는 - 곳 배 에 맽 겨
12 만 - 경 창 - 파 떠나 - 가 니
13 호 호 - - - - 헌 - 빈 천 지 에
14 바람 - 맞 난 저 돛 대 는
15 그 칠 바를 몰 라 있 고 표 표 헌
16 이 내 몸 은 우 화 등 선 되 었 -
17 어 라 취 - 흥 - 이 - 도 도 허 여
18 뱃 전 치며 노 래 허 니 그소 - 래 -
19 으 허 였 으되 계 도 해 난 장
20 으 로 격 공 명 혜 소유 - 광 -이 로다 -
21 묘묘 - 혜 - 여 - 회여 망 미 인혜
22 천일 - 방 이 로다 퉁 소 로 화 답
23 허 니 그소 - 래 명 - - 명 하 야
24 여 원 여 -모 여 읍 여소 여 음 이
25 요 요 허여 실 - 같이 흘 러 나 니
26 유 학 - - - 의 - - 잠 긴 어룡 -
27 흥 - -에 겨 - 워 춤을 추고
28 고 주 의 - - - - - 이 부 들은
29 망 부 한 을 못 이 겨라 초연 - 히
30 일 어 앉 아 옛 - 일 을 생 각 허니
31 만 - - - - 사 가 꿈이 - 로 다
32 월 명 성 회 오 작 이 남 비 허 니
33 조 맹 덕 의 지 은 시 요 서망 하
34 구 동 망 무 창 산 천 이 상 무
35 하 여 울 - 울 - 창 - 창 허였 - -
36 으니 - 맹 - 덕 으 패 한 데 라
<부록 2> 정정렬 창 <적벽부> 정간보 
‘한국의 위대한 판소리 명창들(IV) 판소리5명창 – 정정렬’, 신나라레코드, 1995.
채보: 장서윤
- 86 -
37 형 주 를 - 파 한 후에 강 릉 으 로
38 내 려 갈 제 축 - 로는 일 천 리 요
39 정 - - - 기 는 패 공 이 라
40 창 을 비 껴 술 마 - - 시 고
41 글 을 지 어 읊 을 적에 일 세 영웅 이
42 제 련 마는 - 이제 - 간 곳 모를 - 레라
43 후 세 에 - 태 인 몸이 강 상 에
44 고기 - 낚 고 산 간 - 에 나무 - 헐제
45 어 하 로 - 짝을 - 허고 미 륵 으 로
46 벗 을 삼아 울울 - 한 장 부 뜻 이
47 술 잔 - - 에 - - 의 탁 코저
48 기 부 유어 천 지 허니 묘 창 해지 -
49 일 속 이라 무궁 - 헌 - 천 리 장 강
50 어 이 아 니 두려 - - - - 우 리
51 이몸 - 이 - 신 선 되야 강 상 명월 -
52 이가 - 운데 장 생 불 로 못헐 - 일을 -
53 한 - 없 이 슬 퍼 하야 흉 중 에
54 쌓인 - 한을 퉁 소 로 붙 임 이라 -
55 아 -서 라 모 두 다 취 - 담 일 다
56 유유 한 세상 - 사를 덧없 -다 한 을 말 고
57 거윽 -히 눈을 - 들어 우 주를 살펴 보라
58 쉬 지않 -고 흐르 난 물 간다 헌들 끊어 지며 -
59 기우 렸다 돋는 - 달 도 아주 소장 된단 말 가
60 덧없 -다 볼작 - 시면 천 지가 일 순이 요
61 변 함없 -다 생각 허면 만 물이 무궁 - 이라
62 강 산 청풍 - 과 산 간 - 명월 - 은
63 귀로 들어 소리 되고 눈이 되어 - 경 개로 다
64 취 지무 -궁 용 지불 -갈 하나 님의 무궁 - 조화
65 무엇 -이 서 러 워 탄 식 - 인 가
66 세잔 - 에 - 경 - 작 을 - 허여 - 서
67 거 드렁 - 거리 - -고 놀아 -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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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소식 ｢전적벽부｣ 원문 및 해석
1. 원문 (작자: 소동파)
 
壬戌之秋七月旣 望蘇子與客泛舟遊於赤壁之下 淸風徐來水波不興.






























寄蜉蝣於天地 渺滄海之一粟. 哀吾生之須臾羨長江之無窮 狹飛仙以遨遊抱


















임술년 가을 7월 16일 날에 (음력) 나 소식은 손님들과 더불어 적벽 아래에서 
배를 띄우고 노닐었다. 그 때 맑은 바람을은 솔솔 불어오고 물결도 일지 않았다. 
나는 술을 따라 손님을에게 권하고 시경의 ‘명월’ 시를 읊기도 하고, ‘요조의 지장’
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잠시 있으려니 달이 동쪽 산 위에 떠올라 두우간을 배회하
고 흰 이슬은 강가에 퍼지는데 달빛에 반사된 물빛은 하늘에 닿은 듯했다. 일엽편
주가 가는대로 몸을 맞기고 만경창파의 망망한 넓은 강물을 따라가노라니 넓고 
넓어서 마치 바람을 타고 허공을 나는 듯하여 배가 멈추는 바를 알지 못했다. 그
리고 몸은 두둥실 떠서 속세를 떠나 거칠것이 없이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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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라가는 듯했다. 
이 무렵에는 술도 거나하게 마시고 즐거움이 절정에 이르러 뱃전을 두드려 장
단을 맞추며 노래를 부르니 노래에 이르기를, ‘계수나무 노와 목란나무의 상앗대
가 밝은 달빛이 어린 물결을 치니 강가의 물결이 빛나고 아득히 저 멀리 내가 그
리는 임을 하늘 저쪽에 바라보는 것 같구나’라는 내용이었다. 손님 가운데 퉁소를 
부는 이가 있었는데 노래에 가락을 맞추니,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마치 한 
맺힌 것 같기도 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며, 또한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애소
하는 듯하기도 하였다. 그 여운은 가냘프기가 마치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실과 같이 이어져 깊은 골짜기 물에 잠겨 있는 교룡을 춤추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외로이 배에 살고 있는 과부를 흐느껴 울릴 것 같기도 하였다. 
나 소식은 마음이 측은하고 숙연해져서 옷길을 여미고 몸을 바로잡고 앉아 손
님에게 묻기를, “어쩌면 그렇게도 기막힌 소리를 내는가요?”라고 물었더니, 그 손
님은 대답하기를, “‘달이 밝아 별빛이 드물게 보이니 까막까치는 남쪽으로 날아가
네’ 라는 것은 조맹덕의 시가 아닙니까? 서쪽 하구를 바라보나 동쪽으로 무창을 
바라보나 산천은 서로 이어져 있고 나무가 빽빽이 우거져 푸르니 이것은 조맹덕
께서 주유에게 패전하여 곤욕을 치른 데가 아님니까? 그는 바야흐로 형주를 격파
하고 강릉으로 내려가 물결의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가니 병선은 천리에 뻗치고 
깃발은 하늘을 덮었는데, 그는 강가에서 술을 따라 들며 창을 놓고 시를 읊었으니 
진실로 한 시대의 영웅이었건만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가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선생은 강가에서 고기나 잡고 나무나 하며 물고기나 새우
와 노닐고, 고라니나 사슴 따위를 벗하면서 일엽편주에 몸을 싣고 표주박을 술잔 
삼아 술을 따라 서로 권하며 천지에 붙어사는 하루살이 신세이니 망망대해의 좁
쌀 톨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저는 저의 일생이 눈 깜짝하는 순간임을 슬퍼하고 
저 장강의 무궁함이 부러우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선들과 더불어 마음대로 놀
고 명월을 안고 오래오래 살다가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저는 음률의 여운을 쓸쓸한 가을바람에 띄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 소식은 말하기를, “손님도 저 달과 물을 아십니까? 흐르는 물은 이와 같이 
주야로 흐르나 일찍이 다시 돌아온 일은 없으며, 달은 저와 같이 찼다 기울다 하
지만 끝내 사라지거나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 무릇 자연을 변화무쌍한 현상의 존
재로 보면 천지는 일순간인들 그대로 있는 것은 없고, 변화하지 않는 본체의 존재
로 보면 사물이나 우리는 모두가 무궁무진한 것이니 또 무엇을 부러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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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천지간에 있는 것은 각각 주인이 있어 자기 것이 아니면 터럭 하나라도 가져
서는 안 됩니다만 오직 강 위에 부는 청풍과 산간에 비치는 명월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에 마주치면 밝은 빛이 되며 그것을 취해도 못하게 말리는 자도 없
고, 또한 그것을 아무리 써도 없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물주가 마
련한 무진장한 자연의 보고이니 저는 손님과 더불어 이것들을 함께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손님도 기뻐하고 웃으면서 술잔을 씻어 또다시 술을 따랐으나 술안주와 실과들
은 이미 다 떨어지고 술상은 낭자하게 어질러졌었다. 그래서 우리는 배 안에서 서
로가 뒤엉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미 환히 동이 튼 것도 알지 못했다. 
출처: 박형규, ｢적벽부(赤壁賦)의 이해(理解)｣ 한글한자문화 제137권, 2010, 
44-49쪽
